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이론전공

김 은 지



김기수와 이강덕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비교연구

-관현악곡 ‘새나라’와 ‘새하늘’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우 진

이 논문을 음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국악이론 전공

김 은 지

김은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i-

국문초록

본고는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비교하여 두 작

품의 특징을 구명하고 나아가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김기수와 이강덕은 모두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

소 출신으로 1962년에 각각 김기수는 ‘새나라’를,이강덕은 ‘새하늘’을 발

표하였으며,두 곡은 그 해 발간된  신국악보 에 수록되었다.학습배경

및 시대적 유사성을 지닌 두 작곡가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각 작품이

어떻게 전통음악을 수용했으며,어떠한 기법들을 새롭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두 작곡가의 생애 및 작품활동을 바탕으로 김기수의 ‘새나

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새나라’와 ‘새하늘’은 1962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표제에서 당시

시대상황과 작곡자의 동기를 엿볼 수 있다.같은 시기에 발표된 두 작품

은 작품의 표제에 모두 ‘새’라는 접두사를 붙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으며,이는 당시 시대상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전체적 작품 개관을 살펴본 결과 ‘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오선기보법,나타냄말,악상기호를 사용하였다.하지

만 전체적 구성과 선법 및 장단은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과 비

슷하다.

셋째,악기편성은 두 곡 모두 전통음악에서 보이는 대규모 관현악 편

성이다.차이가 있다면 ‘새나라’가 편종,편경,양금,비파,퉁소,북 등이

더 첨가되어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과 유사한 악기편성을 사용

하는 것이다.

넷째,선법 및 장단은 전통음악의 것을 사용한다.선법은 궁중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5음음계 평조 선법을 사용하고 있다.다만 ‘새하늘’이 곡

전체적으로 黃鍾平調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새나라’는 장별,부분별 黃

鍾平調외에도 仲呂平調,南呂平調등으로 변조한다.이점으로 보아 ‘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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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이 ‘새나라’보다 전통음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장단

은 전통음악의 장단을 사용하며,변형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다만

‘새하늘’이 ‘새나라’에 비해 변조를 사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새하늘’이

보다 더 전통음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선율과 형식은 전통음악과 유사하다.두 곡 모두 선율구성은

동기선율 없는 전통음악과 같은 방식이다.더불어 주선율은 각각 관악기

인 소금과 당적이 담당하여 전통음악과 같은 악기 쓰임을 보인다.형식

은 ‘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전체적으로 전통음악의 ‘만․중․삭’과 같이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또한 곳곳에서 메

기고 받는 형식,연음형식을 사용한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에서는

부분별로 악기군의 분주(分奏)가 보이지만,‘새하늘’의 경우 곡 전체적으

로 총주를 사용하여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특징을 나타냈다.

여섯째,악기주법은 공통적으로 기존 주법을 주로 사용하고,이 외 전

통음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주법이 보인다.먼저 기존 주법으로

는 가야금,거문고 등의 현악기에서 기존의 양청도드리 주법이 등장한다.

새로운 주법으로는 가야금,거문고,아쟁,양금,비파 등 현악기군에서 두

음,혹은 세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화음주법이 등장한다.아쟁의 Pizz.,관

악기의 스타카토 등의 주법 역시 전통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악기 주법은 서양음악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을 정리하면,‘새나라’와 ‘새하늘’은 작곡자 개인의 의견과 더불어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곡으로 기존의 전통음악에 서양식 작곡법 및

기보법,그리고 새로운 주법이 도입하여 만들어진 곡이다.큰 틀에서 음

악의 특징을 규정 짓는다고 볼 수 있는 선법,장단 그리고 악기편성은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과 매우 유사하다.특히 동기선율 없이

선율을 이루는 방식은 전통음악과 유사한 것으로 곡 전체를 관통한다.

하지만 음악을 구성하고 작곡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연주자의 해석과

즉흥성을 중시하는 전통음악과 달리 서양음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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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창작음악이 연주자의 해석과 즉흥성을 배제한 채 발전되어온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이는 공통적으로 전통음악교육을

받은 두 1세대 한국창작음악 작곡가의 특징이며,더 나아가서는 초기 한

국창작음악의 특징이라 하겠다.

주요어 :한국창작음악,신국악보,김기수,이강덕,새나라,새하늘

학 번 :2010-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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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음악이 오랜 시간 동안 전승되어 온 가운

데,서양음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한국음악에도 창작의 개념이 생

기기 시작했고,개인의 작곡자에 의해 작곡된 국악,즉 한국창작음악이

등장한다.서양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음악인 세종대왕이

지었다고 알려진 ‘여민락’,19세기말 김창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산조’역시 ‘작곡’의 범주 안에 든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여민락’의 경

우 세종이 기존의 있던 곡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또한 ‘산조’역시

시나위의 형태로 구전되어 온 가락을 독주곡화 시켜 정리된 장단에 맞게

맞춘 음악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현재 말하고 있는 ‘작곡’의 개념과 차이

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음악에 개인에 의한 창작,즉 ‘작곡’의 개념

이 생긴 것은 서양음악 수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창작음악의 시초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시작

을 1939년 김기수에 의해 작곡된 ‘황하만년지곡’으로 보는 견해1)가 지배

적이다.이후 1960년대 국립국악원과 몇 개의 신문사가 주최한 ‘신국악작

품공모’는 김기수의 독무대였던 한국 창작음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으며,

다양한 작곡가들을 배출해 낸다.‘신국악작품공모’에서 당선된 곡들은 기

존의 작곡가들과 함께 그 해 ‘신국악작곡발표회’에서 발표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악의 대중화운동은 한국창작음악의 질적 성장은 물론

이고 엄청나게 방대한 양적성장을 일으켰으며,현재까지도 많은 작곡가

와 연주가들에 의해 한국창작음악이 작곡,연주되고 있다.하지만,50년

1)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국악연혁(1982) 에서는 한국창작음악의 효시를 1939

년 이왕직아악부의 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김기수의 ‘황하만년지곡’이라고 하면

서 이 곡이 ‘신국악 개화기의 효시적 생산품 제1호’라고 적고 있다.(국립국악

원, 국악연혁 (서울:국립국악원,1982),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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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창작음악은 그 역사

에 대한 정리나 연구가 부족하다.

물론 매년 한국창작음악에 대한 학회가 열리고 기존의 한국 창작음악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하지만 주로 현재에서 바라보는 한국창작

음악의 지향점이나 작곡자 개인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교육방

면으로의 활용,그리고 개별적인 곡 분석에서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초기 한국창작음악에 대한 분석은 몇 편에 불과하며,다양한 작곡

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작품에 대한 전반적 연구는 전무하다.

하지만 전통음악에서 창작음악으로의 전환기인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

징을 밝히는 것은 그 역사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

한다.

전통음악이 ‘연주가’의 음악이라면 창작음악은 ‘작곡가’의 음악2)이다.

이에 초기 한국창작음악은 ‘연주가 음악’에서 ‘작곡가 음악’으로 전환되면

서 전통음악의 어떠한 부분을 수용하고 배제했으며,서양음악의 어떠한

부분을 새롭게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음악을 예로 들어 살피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더불어 실재하는 구체적인 음악을 예로

살피는 과정은 앞으로의 창작은 물론,한국창작음악사를 정리하는데 중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으로 김기수

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작품을 통

해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김기수와 이강덕은 초

기 한국창작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연배의 차이는 있지만,이왕직아

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 학습배경이 같다.물론 1960년대 이

후 여러 작곡가들이 등장하게 되지만,그들 대부분은 근대적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서 김기수와 이강덕과 차별된다.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국악창작에 관여한 인물은 김기수와 이강덕,

2)이소영,｢창작국악의 비평적 논의를 위한 시론｣, 낭만음악 제58호(서울:낭

만음악사,2003),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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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기 단 세 사람3)뿐이다.하지만 홍원기의 경우 그 작품 활동이 1963

년부터 1968년까지로 10작품에 한정4)되어있고 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

예능보유자로 작곡분야보다는 성악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창작음악 작곡활동을 한 인물은 김기수와 이강덕 뿐이라

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을 비교분석한다면,

전통음악인 국악이 초기 한국창작음악으로 이어져 오면서,어떤 부분이

전통음악과 궤를 같이하며,어떠한 기법이 새롭게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더 나아가 이를 통해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새나라’와 ‘새하늘’은 1962년 ‘신국악작품공

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들과 기존 곡들을 연주하는 ‘제 1회 신국악발표

회’에서 연주된 곡으로 같은 시대상을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연

구 대상으로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하여

비교하고 이를 통해 각 작품이 어떻게 전통음악을 수용했는지,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본 연구를 통

해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의 악곡의 특징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지는 특수성,즉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이라

는 학습배경이 작곡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과정

은 한국창작음악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일조하고,더 나아가 앞으로의 한

국창작음악 작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이를 위해 먼저 작곡

가의 생애 및 작품을 개관하고 ‘새나라’와 ‘새하늘’을 분석,비교하여 초

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밝히도록 하겠다.

3)중앙일보사, 국악의 향연 5 (서울:중앙일보사,1988),15쪽.

4)동양음악연구소,｢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민족음악학 제13집(서울:서울대

학교 동양음악연구소,199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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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검토

앞서 밝혔듯이 한국 창작음악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하나 작곡

자 개인에 대한 역사 또는 교육방면으로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며 주로

개별적인 곡 분석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기 한국 창작음악의 전체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

으나,본고의 연구 대상과 관련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경

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본고의 연구대상인 ‘새나라’를 분석한 연구이다.‘새나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신영순5)의 것을 들 수 있다.신영순은 김기수의 작품 중에

서 ‘송광복’,‘개천부’,‘새나라’를 분석하였는데,그 결과 김기수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음악어법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적인 메시지가 작곡

자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전통음악의 형식,선법,선율,장단 등 여러 요

소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그가 접했던 서양음악적 기법을 무리 없이

자주적으로 수용함으로써,현대화를 시도하였고 나아가 바람직한 민족음

악으로써의 한국음악 정립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판단하였

다.이상의 연구에서 ‘새나라’가 분석되긴 하였으나 김기수의 기존 ‘송광

복’과 ‘개천부’와의 비교대상으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렇기 때

문에 본고에서 이강덕의 ‘새하늘’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둘째,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의 작곡가인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

애 및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먼저 김기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로는

한광수6),손은정7),김기린8),백순주9),이재남10)의 연구가 있다.한광수는

5)신영순,｢竹軒 金琪洙의 音樂作品 硏究 -‘송광복’,‘개천부’,‘새나라’를 중심

으로｣,서울: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6)한광수,｢竹軒作品硏究 -관현악곡 ‘破崩線’의 분석을 중심으로｣,서울: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7)손은정,｢김기수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당굴’분석연구｣,용인:단국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8)김기린,｢金琪洙의 관현악곡 ‘顧鄕韶’분석 연구｣,용인:단국대학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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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붕선’,손은정은 ‘당굴’,김기린은 ‘고향소’,백순주는 ‘미친 듯 취한 듯’,

이재남은 ‘가람’을 각각 분석하였다.이들의 연구에서 각각 조금 다른 방

법으로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들을 분석했지만,대부분이 음악적 구조 및

형식에 대해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적 요소와 서양음악적 요소

가 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가 국악기로 작곡한 최초의 한국창

작음악 작곡가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국악의 토대 위에 서양음악어법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분석하였다.이외에도 박영승11),윤명원12)등의 연구

가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각 연구대상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했지만,

김기수의 작품 하나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김기수 작품 의 전체적 특성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김기수의 작품에 대한 분석 외 에 김기수의 일생과 업적에 대한 연구

도 찾아볼 수 있다.서한범13)은 김기수의 생애 중에서 1960년대까지를

주로 채보 및 악곡의 저작문제와 신국악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그 결과 악보화 작업을 통한 국악의 위상을 높여고, 대마루 108 ,

 대마루 66 의 기초성악교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더불어 1960년대까지

그의 창작국악곡에 나타나는 음악정신에 대해 서정적 표현이기 보다는

민족을 기지로 하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민족의 승리,민족의 무궁

한 번영을 노래한 민족주의 정신 등을 그의 활동결과로 꼽았다.김우

진14)은 근현대 한국음악가의 음악사적 업적을 조명하며 한국 창작음악

논문,1998.

9)백순주,｢죽헌 김기수의 작품 분석 연구 -대금과 거문고를 위한 이중주 ‘미

친 듯 취한 듯’의 분석연구｣,용인: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0)이재남,｢김기수 작곡 피리독주곡 ‘가람’분석｣,서울: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8.

11)박영승,｢김기수 작곡 ‘세우영’에 관한 분석 연구｣,서울:추계예술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12)윤명원,｢김기수 창작음악에 관한 연구 -관현악 ‘팔일오삼공’을 중심으로｣,

서울: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13)서한범,｢죽헌 김기수론｣, 한국음악사학보 제17집(서울:한국음악사학회,

1996),67～78쪽.

14)김우진,｢근현대 한국음악가의 음악사적 업적 조명｣, 한국음악사학보 제

47집(서울:한국음악사학회,2011),4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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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시인 김기수의 업적을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그의 업적을 정간기

보법 확립,국악기초 악전 정리,정간보 학습을 위한 교재저술,신국악

창작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김기수의 생애 및 작품경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업적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에서 당시의 시대상황이라던가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한 김기수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상을 담은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강덕의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민의식15),강효진16),김윤희17),

이정원18),한지연19)의 것이 있다.민의식은 ‘가야금 협주곡 제1번’을,강

효진은 ‘가야금 협주곡 제2번’을,김윤희는 ‘가야금 협주곡 제5번’을,이정

원은 ‘해금협주곡 2번’을 분석하였다.분석대상이 모두 협주곡인 만큼 협

주곡의 형식이 어떻게 우리음악화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는

데,공통적으로 반음계적 음정을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각각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되는 곡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나,협주곡이라

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또한 각각의 대상이 되는 곡 이외의 다른

곡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하

다.

다음으로 이강덕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 외에 다른 곡과의 비교

를 통한 연구도 있다.한지연은 김희조의 ‘가야금독주와 국악관현악’과

이강덕의 ‘가야금협주곡Ⅵ’을,기악독주곡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와 관

현악의 선율구조를 비교하고 산조의 음악적 특징이 관현악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관현악의 악곡구조와 연주양식을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15)민의식,｢이강덕작곡 가야금협주곡의 분석 연구 -‘가야금협주곡 제1번’을

중심으로｣,용인: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16)강효진,｢이강덕 가야금 협주곡 연구 -‘가야금 협주곡 제2’번을 중심으로｣,

서울: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17)김윤희,｢이강덕 ‘가야금 협주곡 제5번’의 분석 연구:독주 가야금 선율을

중심으로｣,용인: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18)이정원,｢이강덕작곡 ‘해금협주곡 2번’분석연구｣,용인:단국대학교 석사학

위논문,2003.

19)한지연,｢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주제에 의한 협주곡 분석 -김희조,이강덕

작품을 중심으로｣,서울: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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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각각의 선율구조,시김새,장단구성은 동일하며 연주시간에 따라

가락과 조 구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악장구성은 같다고 하였다.반면에

관현악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김희조는 진양조에서 세산조시까지 독

주가야금과 관현악의 총주 등 다양한 합주 양식의 제주를 사용한 반면,

이강덕은 서양협주곡의 특징인 카덴자,코다를 독주 가야금으로 연주하

였고,독주 가야금과 관현악 가야금 파트를 중심으로 관현악 선율을 서

로 주고받는 시나위적인 형태를 사용한다는 점이 양자의 관현악법 차이

라 하였다.이 연구는 한 곡만이 아닌 두 곡을 분석,비교함으로써 기존

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었으나,두 곡을 비교함에 있어 전체적인

특징이나 시기적 성향보다는 공통적으로 두 곡에서 모티브로 삼고 있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이

외에도 이강덕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로는 조주우20),김

요섭21)등의 연구가 더 있다.

셋째,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기 한국창작음악에 관련된 연구이다.

초기 한국창작음악에 대한 연구는 다시 창작음악의 발생과 담론에 관한

연구,시기구분에 관한 연구,작품 분석을 통한 한국창작음악 특징에 관

한 연구로 다시 세분된다.

먼저 한국 창작음악의 발생과 담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채현경22),이

소영23),변계원24)의 것이 있다.채현경은 창작국악의 역사를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살펴본 뒤 60년대 70년대의 그 경향의 변화를 분석하였

20)조주우,｢해금운궁법에 관한 연구 -이강덕 작곡 ‘해금협주곡 V번’을 중심

으로｣,서울: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5.

21)김요섭,｢創作國樂曲의 形式에 관한 構造的 分析-이강덕작곡 가야금 협주곡

을 中心으로｣,서울: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22)채현경,｢창작국악:한국적인 한국음악의 창조｣, 동양음악 제20집(서울:동

양음악연구소,1998),311～316쪽.

23)이소영,｢창작국악의 비평적 논의를 위한 시론-창작국악 1세대 음악을 중심

으로-｣, 낭만음악 제58호(낭만음악사,2003),267～284쪽;｢이 땅의 음악을

생각하면서:창작국악의 비평적 담론에 대한 쟁점별 논고｣, 음악학 제11권

(서울:한국음악학학회,2004),43～79쪽.

24)변계원,｢20C초 한국 전통음악계의 혁신-창작국악의 발생과정 연구｣, 예술

논집 제9권(광주: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2009),147～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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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후 현대 한국사회에서 창작국악의 의미와 역할을 언급하며,아직

끝나지 않은 창작국악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이상적”음악의 관념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상적인”한국음악을 구현하는 하나의 실천으로써 창작국

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소영은 창작국악 제 1세대 음악을 중심으로 작곡가 음악과 연주가

음악,작곡가와 기존재료,연주가의 창조력-즉흥성으로 나누어 창작국악

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펼쳤다.그 결과 지난 50여 년 간의 창작국악의

역사는 작곡가의 권위가 제 1권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연주가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모국어적인 노래성과 이에 기반한 창조력이 축소 또는

쇠퇴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하였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주가의 음악

도 작곡가의 음악만큼이나 창조성 측면에서 존중받고 비록 창작국악이란

형태로 곡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연주가의 창조력이 최대

한 존중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그럼으로써 연주가의 창조력

이 작곡가의 창조력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음악문화 속에서 청중 역시 자

신들의 창조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더불어 다른 연

구에서는 창작국악에 대한 실천적 담론들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 ‘신국

악’,‘창작국악’,‘한국창작음악’,‘현대국악’등 용어사용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작용하고 있고,창작국악의 범주 설정과 창작국악을 둘러

싼 논의들에서 제기되는 전통의 계승,현대화,대중화에 대한 쟁점이 무

엇인지 고찰해보았다.

변계원은 사회적,역사적,음악적 배경에서 창작국악이라는 장르가 발

생하였고,그에 따른 한국 전통음악계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초창기 창작국악의 음악은 어떠한 구조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그 결과 초창기 창작국악의 발생과 그 시대적 배경에는 찬

송가의 확산,양악대의 설립이 있었으며,이에 따른 전통음악계의 변화는

서양의 오선보에 의한 변화,서양식 공연형태에 따른 전통음악계의 변화

를 꼽았다.이상 세 편의 연구는 각각 한국 창작음악의 발생을 되짚고,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한국 창작음악 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과 그

간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나,그 논점을 정리한 것일 뿐 구체적인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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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그 음악적 특징을 밝히지는 않았다.물론 이소영의 연구에서 김기

수와 이강덕이라는 제 1세대 작곡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음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 창작음악의 시기를 구분한 선행연구로는 윤소희25)와 전

인평26)의 연구가 있다.윤소희는 한국 창작음악의 시기별 작품과 특징들

을 살펴보았다.1960년대를 ‘국악창작의 여명기’,1970년대를 ‘국악창작의

활성기’,1980년대를 ‘성찰과 정돈의 시기’그리고 1990년대를 ‘다양성과

변혁기’로 명명하였으며,시기별 해당하는 작품과 간략한 특징들을 밝혔

다.전인평은 창작국악의 시기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밝혔는데,

먼저 김기수를 시작으로 하여 1939년부터 1963년까지를 창작국악의 태

동기 즉 제 1기라 하였고,제 2기는 1963년부터 1986년까지 창작국악의

실험기라 하였다.다음으로 1986년부터 현재까지를 제 3기 창작국악의

대중화시대라고 명명하였다.그와 동시에 앞으로 창작국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외래음악의 올바른 수용과 아시아음악계에 대한 관심의 필

요성을 언급했다.

이상의 두 편의 연구는 한국 창작음악의 역사와 그 작품들을 살펴보았

지만,각각의 다른 기준으로 그 시기를 명명하였고,실제 음악을 분석하

여 그 특징을 밝히지 않아 시기별 특징이 명확하게 언급되어있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강준일27)은 그의 발표에서 한국 창작음악의 세대를 4세

대로 구분하였다.1세대는 국악연주자가 직접 창작을 시도하여 곡을 만

든 경우,2세대는 현대식 교육(서양음악을 포함해서)을 받은 작곡가가 국

악기를 위해 창작을 시도한 경우,3세대는 국악작곡에 관한 체계적 교육

을 받은 국악작곡 전공자에 의한 창작,4세대는 서양악과 국악의 차별을

25)윤소희,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석 ,서울:국악춘추사,2001.

26)전인평,｢창작국악 6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학 제9권(서울:한국음악학

학회,2002),67～88쪽.

27)강준일,｢서양음악 관점에서 바라본 국악창작｣,2012국립국악원 국악학학술

회의  국악창작.창작국악 그 변화와 흐름 (서울:국립국악원,2012),9～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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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함께 아우르는 음악양식이라 하였다.이

발표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한 발표자의 객관적인 한국 창작음악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기는 하나,이 역시도 구체적인 한국 창작음악의 역사와

특징을 밝히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 비교 혹은 한 작품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특징

에 관한 연구이다.임진옥28)은 김희조의 ‘가야금독주와 국악관현악’과 이

성천의 ‘합주곡 5번’을 통하여 한국전통음악의 현대화양상과 전망을 살펴

보았다.그 결과 김희조는 음악내용을,이성천은 음악구조를 중시하였으

며,각각 악곡의 구성은 전통적이지만 표현은 현대적이라고 하였다.더불

어 악단의 편성규모의 확대,악기 개량의 필요성,교육제도에서 전공의

세분화 그리고 주변국 음악문화의 자주적 수용 등이 국악관현악에서 긴

요하게 다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

적 모색을 기대해 본다고 하였다.

윤신향29)은 김기수의 ‘세우영’을 통해 국악의 근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그 결과 ‘세우영’은 혼합보가 내재하고 있는 장단의 리듬적 변역,

전통음계의 화성적 변역이라는 차원에서 표현요소를 형식적으로나마 수

용한 곡이라고 하였으며,그것을 통해 본 국악의 근대화 양상으로는 표

현 요소의 형식적 수용,역보와 창작의 역학관계,서양 근대음악의 한국

적 재현과 변주 등의 세 가지를 꼽았다.두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음악을 제시하여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

였다.하지만,임진옥의 연구는 동기로 삼은 가야금산조와 타령을 어떻게

관현악곡화 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며,윤신향은 김기수의 작품

만을 대상으로 근대화 양상에 초점을 두었기에 초기 창작음악의 특징을

살피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28)임진옥,｢韓國傳統音樂의 現代化樣相과 展望:金熙祚와 李成千의 作品을 中

心으로｣,서울: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29)윤신향,｢창작국악의 신분연구2-김기수를 통해 본 국악의 근대화 양상｣, 

음악학 제15권(서울:한국음악학학회,2008),159～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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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곡수 연도 곡수 연도 곡수

1941 1 1958 3 1967 23

1951 1 1959 1 1968 29

1952 3 1961 8 1969 28

<표 1>1941년부터 1973년까지 발표된 한국창작음악곡 현황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각 작곡가의 개별적 작품 분

석에 그치고 있으며,초기 창작음악에 관련된 연구들은 그 발생과 담론

을 이야기 할 뿐 실재하는 음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음악

적 특징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더불어 ‘새하늘’에 대한 분석 연구

는 전무하다.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김기수의 ‘새나

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하여,그들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초기 창작음악의 특징을 유추해보고자 한

다.

3.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대상은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이다.최초의

한국창작음악이 나오기 시작한 1941년부터 한국창작음악 초기30)라고 할

수 있는 1973년까지의 기간에 발표된 한국 창작음악은 한국 창작음악은

총 309곡이며,그 작곡가의 수도 대략 97여명으로 추정된다.년도별 발표

된 곡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31).

30)본고에서는 1974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한 ‘한국음악창작발표회’를 기점으로

1941년부터 1973년을 한국창작음악 초기라고 지칭하였다.1962년 ‘신국악작

품공모’가 시작된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등장하고 작품들이 양적으로 성장하

게 되지만,그 전까지는 김기수 외에 다른 작곡가들은 거의 없다.그러므로

1960년대 역시 초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후 1974년 ‘한국음악창작발표

회’를 통해 더 다양한 작곡가들이 등장하게 됨으로 1974년 이전인 1973년까

지를 한국창작음악 초기라고 보았다.

31)송혜진 외, 한국음악 창작곡 작품목록집 ,서울:국립국악원‧한국국악교육

학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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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4 1962 22 1970 26

1954 1 1963 19 1971 31

1955 1 1964 7 1972 30

1956 2 1965 16 1973 29

1957 2 1966 23 총 282곡

위의 표를 정리하면 1941년에서 1961년까지 27곡 이었던 한국 창작음

악은 1962년에서 1973년에는 282곡으로 엄청난 양적 증가를 했음을 알

수 있다.앞서 밝혔듯이 두 작품은 모두 1962년에 발표된 곡으로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62년은 한국 창작음악이 양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다.이는 새롭게 시작된 ‘신국악작품공모’에서 비롯된 여러

한국 창작음악 공모 및 대학에서의 국악작곡전공 개설로 인한 체계적 대

학교육을 받은 국악작곡가들의 등장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발표된 282곡 중 언급할 만한 특별한 특징을 지닌

곡으로 사려되는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김기수와 이강덕은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대표적인 작

곡가로 연배의 차이는 있지만,학습배경이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

양성소 출신으로 공통점이 있다.물론 1960년대 이후 무수히 많은 작곡

가들이 등장하게 되지만,그들은 대부분 제도교육 아래서 작곡교육을 받

은 사람들로서 김기수와 이강덕과는 차별된다.특히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의 교육은 그들의 전공 외에도 입학 후 2년 동안 악기실

기 과목을 통해 가야금,거문고,대금,해금,피리 등의 악기들을 모두 접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이 역시도 작곡자의 작품에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곡가의 작품을 비교분석한다면,전통음악인 국

악이 초기 한국창작음악으로 이어져 오면서,어떤 부분이 전통음악과 궤

를 같이하며,어떠한 기법이 새롭게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특히 ‘새나라’와 ‘새하늘’은 1962년 ‘신국악작품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들과 기존 곡들을 연주하는 ‘제 1회 신국악발표회’에서 연주된 곡으

로 같은 시대상을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더불어 공통적인 시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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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학습배경 뿐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과의 차별성,즉 악기 연주자로

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한 차이 역시 고려하여 두 작곡가의

곡을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을 간략

히 알아보고 연구대상이 되는 ‘새나라’와 ‘새하늘’을 개괄하여 작품의 맥

락을 살펴본 후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적 특징을 밝힌다.선행연

구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겠으며,분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

가 분석하겠다.

제 Ⅱ장에는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 활동을 살펴보고,‘새나

라’와 ‘새하늘’의 개관을 살핀다.각 작곡가의 생애 및 작품 활동에 대해

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각 곡의 개관은 작곡된 시기적

배경과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Ⅲ장에서는 김기수와 이강덕의 ‘새나라’와 ‘새하늘’을 분석,비교하

여 그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작품 분석은 악기편성,선법 및

장단,선율 및 형식,악기 주법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제 Ⅳ장,결론에서

는 Ⅲ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유추하여 이

러한 특징이 한국창작음악사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상 본고에서는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연구대상으

로 두 작곡자의 생애 및 작품활동을 통해 곡의 맥락을 짚어보고 작품개

괄 및 분석을 통해 두 작곡자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 비교함으로써 두 작

품에서 드러나는 초기 한국창작음악의 특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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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작곡가의 생애 및 작품개관

본장에서는 ‘새나라’와 ‘새하늘’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각 작곡가들의

생애 및 작품 활동을 검토하고 각 곡의 배경 및 전체적 개관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1.김기수의 생애 및 작품개관

가.김기수의 생애 및 작품 활동

김기수의 생애 및 작품세계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므

로,본 장에서는 이를 통해 본고의 연구대상인 김기수의 생애와 작품 활

동에 대해 알아보겠다.

김기수는 1917년 서울(경성)에서 태어나 1931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

소를 입학하여 1936년 제 4기생으로 졸업한다.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

부원양성소를 입학하고 2년 동안은 일반과목 및 악기실기 등을 두루 거

친 후 3학년 때부터 대금을 전공으로 택했다.당시 이왕직 아악부원양성

소에서는 전공과목 외에 서양음악에 대한 것도 했는데 김기수가 수학한

당시 아악부원양성소에서는 대대적인 교과목 증가가 이루어진다.특히

악리과의 경우 종전까지는 악리 수업만 있었던 것과 달리 아악이론을 비

롯한 서양음악이론 수업인 음악통론,보법창가,음악지리,음향학,음악

사,음악원리 및 작곡,합창이 새롭게 생겨나고 주 1회 혹은 주 2회의 수

업시수가 1학년부터 5학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32)되었다고 한다.이러한

32)“아악부원양성소의 교과과정은 크게 3부분으로 음악과,악리과,보통학과로

나뉜다.여기서 음악과는 전공,노래,무용 등을 포함하며,보통학과는 일본

어,수학,조선어,영어,지리,역사 등을 포함한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리

과인데,김기수가 수학하기 시작한 1931년부터 악리과목이 대폭 증가되어 1

학년,2학년 때는 아악이론,음악통론,보법창가를 3학년 때는 아악이론,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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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부원양성소의 서양음악이론,작곡 수업은 김기수가 한국음악창작을

시작하게 된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36년 3월 졸업하여 이왕직 아악수로 근무하며 연주 외에도 아

악과 같이 정간보로 되어있는 악보를 오선보로 역보 하는 일을 한다.이

러한 작업은 그 자신이 작곡에 관심을 가지고,또한 우리 음악을 오선보

로 기보한  한국음악 시리즈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악부에 근무하던 1939년 12월,그는 아악의 관악기 역보를 완성하였다.

더불어 그해 이왕직아악부에서 현상 공모한 신곡모집에 ‘황화만년지곡’

으로 당선된다.이 곡은 이능화의 시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1940년 11

월 9일 아악부이습회에서 ‘제 97회 특별기념연주회’라는 이름으로 당시

부민관에서 초연되었고 가창도 그가 맡았다.이 작품을 현대 한국 창작

음악의 효시로 보는 견해는 종종 논란이 일으키기도 하는데,이 곡이 소

위 일본 기원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곡33)이기 때문이다.이후 그는 ‘세

우영(자잘비아래)’를 작곡하고,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그의

작품 중 첫 관현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소’를 작곡하게 된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그는 처음에는 교사와 회사원 생활을 하였으나,

1950년 구왕궁아악부 촉탁직으로 국악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이후 구

왕궁아악부가 국립국악원으로 정식 개원하면서 1953년 국립국악원 장악

과장,1962년 국립국악원 악사장 겸 국악사양성소 부소장을 지낸다.이후

1963년 국악협회 이사,1973년 국립국악원장,1977년 국악고등학교장,

1981년 예술원 회원 등을 역임하며,1985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

상하는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남기고 1986년 11월 타계했다.

그의 업적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가장 중요한 업적은 한국

창가,음악사를,4학년 때는 아악이론,음향학,합창을,5학년 때는 아악이론,

음악원리,작곡법,합창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박은혜,｢근대 전문음악교육

연구: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중심으로｣(서울: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34～36쪽)

33)송방송, 한겨레 음악인 대사전 (서울:보고사,201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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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음악의 시초이며,이후 그가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앞

서 밝혔듯이 그의 첫 작품은 1941년 발표된 ‘황화만년지곡’이지만 그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한 때는 1950년 국립국악원이 정식개원하면서

부터이다.그는 ‘정백혼’을 필두로 ‘송광복’,‘개천부’,‘하원춘’,‘다시 온 서

울’,‘파붕선’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며,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

까지 전무하였던 한국 창작음악 작곡계에서 유일한 작곡가로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는 관현악곡은 물론 중주곡,독주곡,무용음악,영화음악,행사음악,

성악곡뿐만 아니라 연습용 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하

였는데,연습용 곡을 포함하면 약 500여곡을 작곡(부록 3.참조)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관현악곡 ‘고향소’,‘정백혼’,‘송광복’,‘하원춘’등이

있으며,독주곡 ‘해월’,‘설죽’,‘가람’,중주곡 ‘세우영’,‘명단풍’,관악곡 ‘신

작로’,‘행군’,가악곡 ‘개천부’,‘오월의 노래’,성악곡 ‘들럼노래’,‘비두로

기’,‘노송나무’등이 있다.여기서 가악과 성악곡은 노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가악은 관현악에 노래를 넣어 제

례악에서의 창사(唱詞)같은 곡을,성악곡은 노래가 주가 되고 반주가 함

께 연주되는 곡을 의미한다.또한 김기수는 무용극 음악,영화음악,무용

음악 등을 작곡하였는데,그의 전체적 작품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몇

곡에 불과하지만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다.

작품의 연대를 보면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50년대부터 그가 타

계하기 전인 1985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또한 초기 작품 중 ‘세우영’같은 병주곡이나 극음악,독

주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족주의적 표제인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당

시 사회상에서 비롯된 작풍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더불어 그가 그러한

음악적 환경에서 훈련받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것이

라 할 수 있다.곧 그는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민족음악을 통해 민족정

기를 고취하려는 의도 하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작품을 발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34)또한 대부분 관현악곡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데,이는 작곡

34)중앙일보사, 국악의 향연5 (서울:중앙일보사,198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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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도 외에도 그가 속해있는 집단 즉,국립국악원의 영향이 컸을 것

이라 생각된다.

나.김기수의 ‘새나라’작품개관

본장에서는 ‘새나라’의 작품개관으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새

나라’의 전체적 악곡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새나라’가 발표된 1962년

은 5.16혁명 1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여,당시 정권을

잡은 군부의 정당성을 알리고,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해이다.이

에 5.16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는데,1962년에 시작된 ‘신

국악작품공모35)’역시 그 시작은 ‘5.16첫돌 기념’으로 시작하였다.당시

년도 작곡가 당선작품 연주형태

1962년

이강덕 새하늘 관현악

김용진 합주곡 제1번 관현악

조재선 합주 관현악

이수자 피리를 위한 합주곡 관현악

1963년
이성천 세악을 위한 합주곡 관현악

이상규 향로 관현악

1964년
서우석 칩거 관현악

이상규 여명 관현악

1965년 이상규 춘앵전 관현악

1966년

김용만 연하일휘지곡 관현악

김용만 아심정 독주

박일훈 재봉춘 관현악

1967년
김용만 창회 관현악

최문애숙 묵화의 환상 관현악

1968년
김경숙 관을 위한 실내악 소품 관현악

이해식 산조 독주

35)“‘신국악작품공모’는 국악작품을 일종의 공모제도로 모집하여 그 당선작을

뽑은 후 이를 발표하면서 다른 국악창작 곡들과 함께 연주하는 순수한 창

작품만으로 구성된 연주회 였을 뿐만 아니라 국악 작곡가를 배출해 내는

유일한 등용문 역할도 했다.”(김용만, 이제 국악은 없다 ,한국음악연구소,

1996,25～26쪽)

연대별 당선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발간된 신문 기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5.16一週年記念 國樂作品을 公募

國立國樂院에서는 五.一六革命一週年을 기념하여 新國樂作品을 다음

과 같이 현상모집한다.…후략…”36)

이상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국악작품공모’는 단순한 작품공모

가 아닌 5.161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그 다음해 역시

5.162주년 기념으로 국악작품 공모를 진행하였다.이렇게 공모에서 뽑힌

작품들은 그해 말에 발간된  신국악보 에 실렸는데,악보 머리말에 의하

면 ‘신국악작품공모’를 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악이라 하여 옛 음악에 유유할 때는 이미 지나갔다.국악의 빛나

는 전통위에 새로운 작곡이 풍성히 개화하지 않아선 아니되기 때문

이다.국립국악원은 62년도 두 차례의 현상 새국악공모를 실시하고

만족한 입선작 2곡을 얻었을 뿐 아니라 따로 5.16,8.15를 기념하

는 새가곡과 새관현악을 얻는데 성공하였다.단순히 현대음악의 모

방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 속에 순화되는 새국악의 싹이 여기서 비롯

1969년
김용만 만․중․삭 관현악

이해식 흙담 독주

이상 12명의 작곡자들의 18편의 작품들이 신국악 작품공모에 당선되었다.위

의 작품과 작곡가들을 간략히 살펴보면,작곡가 중 이강덕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학교나 국악사양성소의 교육을 받은 신세대로 대부분이 현재 한국 창

작음악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작곡가들임에 분명해 한국창작음악의 등

용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작품들의 특색을 보면,대부분 관현악인 것

을 알 수 있는데,이 점은 당시 작품 흐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36)동아일보,1962.2.18.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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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면 지나칠까 아직 손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보람

스런 수확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선 이런 모양으로 세상에 묻는 것이

다.… 후략 …37)”

이상의 내용을 보면,‘새가곡’,‘새관현악’등 ‘새’라는 접두어를 많이 사

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새나라’의 악장 표제는 순수한 작곡가

의 창작동기 외에 ‘신국악작품공모’,‘새가곡’,‘새관현악’등과 비슷한 맥

락에서 당시 시대상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나라’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자면,먼저 이 곡은 서양식 작곡법에

기인하여 탄생한 개인의 작품으로,전통음악과 달리 오선보 기보되어 있

으며,서양음악의 박자,‘크레센도’,‘데크레센도’등의 악상기호를 사용하

였다.(부록 3.김기수의 ‘새나라’악보 참조)작품의 동기에 대해 따론 언

급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 는 없으나,다음과 같은 머리말38)을 통해 유

추해 볼 수 있다.

새벽 東녘 하늘엔 붉은 해 빛난다.

‘새나라’물에 뫼에 들에 그리고 사람에도

“全曲을 通하여 健實하고 明朗하게

再建 躍進 樂土로“

새벽 東녘 하늘엔 붉은 해 빛난다.

짐작컨대 작곡자의 의도는 광복을 얻고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당시에 무질서했던 사회를 재건과 약진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고

자39)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새나라’는 편종,편경을 포함한 대규모 관현악 편성이며,再建章,躍進

章,樂土章의 표제가 붙어있는 표제 음악으로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

37)국립국악원 편, 신국악보 제1집(서울:국립국악원,1962),3쪽.

38)국립국악원 편, 신국악보 제1집(서울:국립국악원,1962),78쪽.

39)신영순,｢竹軒 金琪洙의 音樂作品 硏究 -‘송광복’,‘개천부’,‘새나라’를 중심

으로｣(서울: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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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명 구성 마디 선법 박자 장단 빠르기

1악장 再建章

‘ㄱ’ 1-6 南呂平調 4/4 90

‘ㄴ’ 7-22 〃 12/8 40

‘ㄷ’ 23-26 黃鐘平調 6/4 도드리 90

‘ㄹ’ 27-58 〃 12/8 타령 60

‘ㅁ’ 59-74 仲呂平調 12/8
중중모리

(굿거리풍)
60

‘ㅂ’ 75-82 黃鐘平調 12/8 타령 60

2악장 躍進章

‘ㄱ’ 1-6 黃鐘平調 3/4 108

‘ㄴ’ 7-30 〃 9/8 세마치 〃

‘ㄷ’ 31-54 林鐘平調 〃 〃 〃

‘ㄹ’ 55-78 黃鐘平調 〃 〃 〃

‘ㅁ’ 79-138 〃 6/4
중모리타령

(도드리)
150

3악장 樂土章

‘ㄱ’ 1-8 黃鐘平調 4/4 120

‘ㄴ’ 9-72 〃 4/4 굿거리 120

‘ㄷ’ 73-164 〃 4/4 휘모리 150

<표 2>‘새나라’의 악곡구성

다.이러한 악장별 표제 역시도 당시의 시대상황과 작품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를 나타낸다.실제로 5.16혁명이후 군부가 내세운

‘혁명공약’중 제 3항과 4항40)의 내용은 ‘새나라’의 악장 제목과 일맥상통

하여,시대상황이 곡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표제음악적

특징은 김기수의 대다수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악곡의 구성은 이

미 작곡자가 악보에서 3악장을 다시 부분적으로 나누고 악보 첫 머리에

각 부분별로 선법 및 장단과 함께 기보해 놓았다.그 중에서 악곡 구성

과 각 부분별 사용된 선법 및 장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상의 <표 2>를 살펴보면 1장인 再建章은 ‘ㄱ’∼ ‘ㅂ’의 총 6부분,2

40)혁명공약 제3항: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혁명공약 제4

항: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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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躍進章은 ‘ㄱ’∼ ‘ㅁ’은 5부분으로,3장인 樂土章은 ‘ㄱ’∼ ‘ㄷ’의 3

부분으로 세분해 놓았다.각 악장에서 다시 ‘ㄱ’,‘ㄴ’등의 부분으로 세분

화한 것은 주로 장단,박자의 변화를 그 기점으로 삼은 듯하다.각 악장

에서 ‘ㄱ’부분은 공통적으로 그 악장의 서주에 해당한다.전체적으로 평

조선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심음은 黃,仲,南 등 부분별로 변화한다.

장단은 전통음악의 장단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상 ‘새나라’의 작품 배경과 전체적 작품 구성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새나라’는 ‘신국악’,‘새가곡’,‘새관현악’등 발표될 당시의 시대상황과 같

은 맥락에서의 표제로,‘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양식 기보방법인 오선보를 사용하였으며,서양음악의 악상

기호와 박자표,나타냄말을 사용하였다.악곡은 3장 구성으로 각 악장은

再建章,躍進章,樂土章의 각각의 표제가 붙어있으며,이 역시도 작품에

서 담아내고자 하는 작곡자의 동기를 엿볼 수 있다.각 악장은 작곡자가

‘ㄱ’,‘ㄴ’,‘ㄷ’등으로 다시 세분하고,각 부분별로 중심음은 다르지만 평

조선법을 사용하며,전통음악의 장단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2.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개관

가.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 활동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세계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므

로,본 장에서는 이를 통해 이강덕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대해 알아보겠

다.

이강덕은 1928년 11월 24일 서울 종로에서 출생하였다.그는 1941년

13세에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에 입학하였다.1941년은 개정

된 양성규정에 의해 학과목이 대폭 확대되는 시기였다.기존의 13과목에

그쳤던 아악부원양성소의 학과목은 21과목으로 늘어났는데,특히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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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통론,음악사 등으로 불렸던 과목이 양악이라는 과목으로 1학년

부터 5학년 전 학년에 걸쳐 주 2회에서 3회 수업되었다41).김기수와 마

찬가지로 이러한 아악부원양성소의 교육과정은 후에 그가 작곡에 입문하

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그는 입학하여 처음에는 피리를 전공

하였다가 거문고로 전공을 바꾸었다.1944년 이왕직아악부 아악부원양성

소의 마지막 졸업생으로 졸업한 후,이왕직 아악수로 재직하던 중 1950

년 6.25전쟁으로 군에 입대하여 포병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이

후 경성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시창,청음,화성법,대위법 등의 본격적인

서양음악 이론의 기초를 닦게 된다.42)1950년부터 1967년까지 국립국악

원 국악사로 재직했고,1959년부터 1967년까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의 무용 강사를 역임했다.

이후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시립국악관한역단 악장으로 활동하

며,많은 작곡 활동을 펼친다.1981년에 대한민국 작곡상을,1984년에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2007년 은관문화훈장을 수

상하고 그해 6월 타계한다.

이강덕의 첫 작품은 1962년에 실시된 신국악작품공모 당선작인 ‘새하

늘’이다.이후 ‘다시 찾은 빛(1962)’,실내악 ‘가야금과 소금의 병주’,‘가야

금 3중주(1962)’,합주곡 ‘아쟁을 위한 합주(1968)’등을 작곡하며,1962년

국악 작곡계에 입문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창작음악 1세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특히 1965년에 작곡된 ‘송춘곡’과 1970년의 ‘메나

리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은 국악관현악곡으로는 가장 무대 위에 오른

횟수가 많은 곡43)으로 손꼽히기도 했다.이강덕의 본격적으로 창작활동

은 앞서 언급하였던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하면서부터이다.그는

41)박은혜,｢근대 전문음악교육 연구: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54～55쪽.

42)김윤희,｢이강덕 ‘가야금 협주곡 제5번’의 분석 연구:독주 가야금 선율을

중심으로｣(용인: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1),5쪽.

43)중앙일보사, 국악의 항연 5 (서울:중앙일보사,19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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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종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협주곡’이라는 장

르를 국악관현악과 접목시켜 다양한 작품을 작곡하였다.(부록 4.이강덕

의 작품목록 참고)그가 작곡한 곡은 총 81곡으로 관현악 ‘새하늘’,‘송춘

곡’,‘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44)’,독주곡 ‘해조’,‘풍운유월’,협주곡 ‘아쟁

을 위한 합주곡’,‘독주가야금과 관현악’,‘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

곡’,합주곡 ‘가야금을 위한 합주곡’,‘중대엽’,‘잡처용’,중주곡 ‘현악 사중

주 1번’,‘세악 제2번’등이 있다.그의 전체 작품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관현악과 협주곡이 63곡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이는 그가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에 재직한 것이 그 영향이라 하겠다.

김기수가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표제음악을 작곡했다면,이강덕은 ‘가야

금 협주곡 1번’,‘가야금 협주곡 2번’등의 작품제목을 붙였다.또한 표제

를 붙인다면 관현악 ‘송춘곡’,독주곡 ‘해조’등의 표제를 사용하여 다분

히 서정적인 경향을 보여준다.특히 이른 봄날의 정겨운 시골풍경을 그

린 ‘송춘곡(1965)’은 그의 낭만주의적 색채가 유감없이 드러난다.또한 그

는 민속악 중에서도 민요,판소리,산조 등의 음악 어법을 국악관현악에

적극 도입한 작곡가로,‘가야금 협주곡 제1번’이후 그러한 작품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더불어 초창기 작품에 비하여 점차 서양음악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세련된 협주곡을 작곡하여45)국악 협주곡 형식이

완성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1962년 국악 작곡계에 입문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한 작곡활동을 한다.

나.이강덕의 ‘새하늘’개관

‘새하늘’은 1962년 작곡된 곡으로 ‘신국악작품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국

악작곡가들이 등단하면서 시작된 ‘제 1회 신국악발표회’에서 발표된 곡으

로 이강덕의 첫 작품이다.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미 앞서 밝힌바

44)이 곡은 ‘염불주제’에 의한 곡으로 박정희 대통령 국장기간에도 연주되었다.

45)중앙일보사, 국악의 향연 5 (서울:중앙일보사,199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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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명 구성 마디 선법 박자 장단 나타냄말(빠르기46))

序章 ‘ㄱ’ 1～ 10

黃鐘平調

4/4 Andantino장엄하게

初章

‘ㄱ’ 1～ 53 12/8 자진타령장단 활기있게(♩.=100)

‘ㄴ’ 54～ 77 4/4 자진타령장단 즐겁게

‘ㄷ’ 78～ 101 6/4 도드리장단 Andantino장엄하게

貳章

‘ㄱ’ 1～ 45 4/4
양청도드리

(후반부만 사용)
Andante무게있게

‘ㄴ’ 46～ 74 6/4 도드리 Comodo부드럽게

‘ㄷ’ 75～ 114 3/4
중모리

(4마디 1장단)
Comodo노래하듯이

參章 ‘ㄱ’ 1 ～ 52 6/4 굿거리 민요풍으로

<표 3>‘새나라’의 악곡구성

다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 곡은 ‘새나라’처럼 곡 해설은 없지만,‘신국악작품공모’가 5.16을 기

념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의미에서 ‘새하늘’이라

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생각된다.

‘새하늘’역시 ‘새나라’와 마찬가지로 오선보로 기보되어 있으며,서양

음악의 박자,‘Andantino',‘Comodo'등의 나타냄말,‘크레센도’,‘데크레

센도’등의 악상기호를 사용하였다.(부록 4.‘새하늘’악보 참조)

총 4장의 구성으로 ‘새나라’가 각 부분에 표제가 붙어있는 반면 ‘새하

늘’은 4장을 각각 序章,初章,貳章,參章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각 장은

다시 세밀한 부분으로 나뉘는데,전체적 악곡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장별 세부구분은 필자가 분석하여,편의상 ‘새나라’에서 김기

수가 각 부분을 나눠 놓았던 ‘ㄱ’,‘ㄴ’,‘ㄷ’등으로 기록하였다.

이상의 <표 3>을 살펴보면 1악장은 序章은 ‘ㄱ’의 한 부분,2악장인

46)작곡자가 악보에 기보해 둔 것만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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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章은 ‘ㄱ’～ ‘ㄷ’의 세부분,3악장인 貳章은 ‘ㄱ’～‘ㄷ’의 세부분,마지

막장인 參章은 ‘ㄱ’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악장명으로만 보았을

때는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전체적인 곡을 살펴보았을 때,‘새하늘’

은 3악장 곡이라 할 수 있다.왜냐하면 序章은 말 그대로 본장에 들어가

기 앞서의 서주,즉 전통음악에서 다스름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음

악도 단 10마디에 그치기 때문이다.그렇기에 본 악곡을 이루는 곡은 3

장으로 볼 수 있다.특히 이러한 3악장은 느림(1악장)-보통(2악장)-

빠름(3악장)으로 전통음악에서 볼 수 있는 ‘만․중․삭’의 악곡 형태와

비슷하다.전체적으로 황종평조를 유지하여 전통음악 그 중에서도 궁중

음악과 비슷한 느낌을 주며,각 부분별 장단 또한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

한다.

이상 ‘새하늘’의 전체적인 작품개관과 악곡의 구성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새하늘’1962년 ‘신국악작품공모’당선작으로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작곡자의 작품동기는 당시 시대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

다.‘새나라’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기보방법인 오선보를 사용하였으며,서

양음악의 악상기호와 박자표,나타냄말을 사용하였다.악곡 구성은 序章,

初章,貳章,參章의 4장구성이지만 序章은 전통음악의 다스름과 같이 서

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음악을 이루는 것은 3장임을 알 수 있으며,

황종평조를 사용하고,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 활동,‘새나라’와 ‘새하늘’의

작품개관을 살펴보았다.공통적으로 두 작곡가 모두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전통음악은 물론이거니와 악리과를 통해 서양

음악이론 및 음악사,그리고 작곡법을 배운 것을 알 수 있었다.이와 같

은 학습배경은 이들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임

에도 불구하고 전통음악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음악을 만들어 내게 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또한 아악부원양성소에서 각자의 전공악기

외에 다른 악기들을 두루 접하며 자연스럽게 모든 악기의 주법을 익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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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이는 대규모 관현악곡을 작곡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두 작곡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후의 작품 활동 무대가 국립국악원과 서

울시립관현악단인 점이다.이러한 주 작품 활동 무대의 영향으로 이후

김기수는 주로 시대상을 담은 대규모의 관현악곡을 작곡하였고,이강덕

은 연주용 협주곡을 작곡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작품개관에서는 두 작품모두 1962년에 작곡된 곡으로 작품명

에서 ‘새’라는 접두사를 사용함으로 당시 시대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적인 악곡구성은 ‘새나라’가 3장,‘새하늘’이 4장으로 다른 듯 보이기

는 하나 음악을 구성하는 부분은 3장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이러

한 3악장 형식은 전통음악인 시조는 물론이거니와 서양의 기악곡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형식이다.하지만 서양의 고전적인 기악 3악장은

빠름(1악장)-느림(2악장)-빠름(3악장)구성을 보이는데 반해 ‘새나라’

와 ‘새하늘’은 느림 -보통 -빠름으로 전통음악의 만․중․삭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는 각 악장별로 再建章,躍進章,

樂土章의 악장명을 사용하여 전형적 표제음악을 표방한 반면,‘새하늘’은

序章,初章,貳章,參章의 전통음악의 악장명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새나라’는 각 악장별로 서주 부분이 있는 반면,

‘새하늘’은 곡 전체의 서주를 ‘序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또한 두 악곡

모두 전통음악 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조선법을 사

용하고 있으며,장단은 전통음악의 장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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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새나라’와 ‘새하늘’의 분석 및 비교

앞서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활동 그리고 ‘새나라’와 ‘새하늘’

의 작품개관을 살펴보았다.본 장에서는 ‘새나라’와 ‘새하늘’을 분석,비교

하여 그 음악적 특징을 밝히겠다.본 장에서는 각각의 곡을 악기편성,선

법 및 장단,선율 및 형식,악기 주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도록

하겠다.본고에서 예시로 사용되는 악보는  신국악보47) 를 참고로 하였

다.

1.악기편성

‘새나라’의 악기편성은 편종과 편경을 포함한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48)

으로 이는 이미 ‘하원춘49)’을 통해 사용한 편성기법이다.김기수는 ‘하원

춘’에서는 당적,대금,피리,편경,편종,장고,좌고,해금,가야금,거문

고,아쟁을 사용하였는데,‘새나라’에서도 편종과 편경을 포함한 것은 같

지만,‘새나라’에서는 더 확대하여 소금,퉁소,대금,피리,해금,아쟁,장

47) 신국악보 는 ‘신국악작품공모’에서 당선작과 그 밖의 신국악을 모아 국립

국악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1962년에 제 1집과 1965년에 2집이 발행되었다.

1962년에 발행된 제 1집에는 1962년에 시행됐던 두 번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강덕의 ‘새하늘’과 이수자의 ‘피리를 위한 합주곡’및 김기수의 ‘오월의 노

래’,‘새나라’등의 4곡이 수록되어 있다.그리고 1965년에 발행된 제 2집에는

1963년과 1964년 공모에서 당선된 이성천의 ‘세악을 위한 합주곡’,이상규의

‘여명’,서우석의 ‘칩거’와 1952년에 작곡된 김기수의 ‘개천부 ’등의 4곡이 수

록되어 있다.본고에서 참고한 악보는  신국악보 제1집이다.

48)김기수는 편종과 편경이 함께 편성된 악기편성에 대해 ‘합악’이라 명명하였

지만,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현재는 ‘관현악’이라는 용어가 통용됨으

로 본고에서는 ‘관현악편성’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49)하원춘은 1952년 작곡되어 53년 1월 1일 KBS부산방송국에서 초연된 곡이

다.애국애족의 민족주의적 작품으로서 3악장 구성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 민족의 희망을 새해와 함께 펼쳐 보인다는 지극히 관념적인 표

제로서 음형화한 곡이다.악기편성은 당적,대금,피리,편경,편종,장고,좌

고,해금,가야금,거문고,아쟁이다.(김기수, 한국음악 제23권,서울:국립국

악원,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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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편경,편종,양금,가야금,거문고,비파,운라 등의 총 15종의 대

규모 편성을 사용하였다.

전체적 악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전통음악의 경우 편종,편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총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이 곡에서 편종,편경의 경우 주

로 각 악장의 서주에 해당하는 ‘ㄱ’에서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

다.

<악보 1>‘새나라’再建章 ‘ㄱ’서주

<악보 2>‘새나라’躍進章 ‘ㄱ’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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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기수의 이전 작품들에서는 분주 없이 함께 연주하는 전체적 총

주가 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새나라’에서는 <악보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악기군의 분주가 돋보이는 부분들이 더러 보인다.여기서 악

기군이라 함은,각각 비슷한 선율을 함께 연주하고 진행하는 악기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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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새나라’再建章 ‘ㅁ’악기군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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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악보 3>에서 볼 수 있듯이 편종,편경,운라를 제외한 각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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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4개의 악기군으로 묶어 곡 전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소금,퉁소,대금이 하나의 악기군으로,피리 1과 2,해금과 아

쟁,양금과 가야금과 거문고와 비파가 각각 4개의 악기군으로 연주부와

휴지부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부분 전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악기군별

진행은 곡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하늘’의 악기편성은 당적,대금,해금,피리1,피리2,장구,가야금,

거문고,아쟁,운라의 관현악 편성으로 ‘새나라’에 비하면 편종,편경,비

파,양금,북,퉁소,비파 등이 빠진 편성이긴 하나 공통적으로 대규모 관

현악 편성이다.특히 운라는 전통음악에서 주로 편종,편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악기인데 반해,이 곡에서는 독립적인 역할로서 곡의 시작

과 분위기 전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악보 4>‘새하늘’序章 운라의 독립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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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종류 ‘새나라’ ‘새하늘’

관악기 소금,퉁소,대금,피리. 당적,대금,해금,피리.

현악기 해금,아쟁,양금,가야금,거문고,비파. 해금,가야금,거문고,아쟁.

타악기 장고,북,편경,편종,운라. 장구,운라.

합계 15종 10종

<표 4>‘새나라’와 ‘새하늘’의 악기편성 비교

이상 序章의 경우 주선율 악기 외에 다른 악기들은 2마디 혹은 4마디

정도 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각 악기

가 연주 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상 ‘새나라’과 ‘새하늘’의 악기편성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공통적으

로 두 곡 모두 전통음악에서 보이는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새나라’가 편종,편경,양금,비파 등이 더 첨가되어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에 더 가까운 편성을 가진다.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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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규모의 편성을 이룬 것은 당시 시대적 요구,즉 한국창작음

악에서 대규모의 곡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더불어 앞서 언

급했듯이 두 작곡자는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 이후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악수로 근무하고,해방된 뒤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한

다.국립국악원은 국가 기관인 만큼 대규모의 악곡들 연주가 많았을 것

이며,이것이 두 작곡자의 작곡,그 중에서도 악기편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2.선법 및 장단

본장에서는 ‘새나라’와 ‘새하늘’의 선법 및 장단을 악곡의 순서대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먼저 ‘새나라’의 경우 악장별 세부 구분까지 작곡자가

기록하였고,세부 구분에서 그 선법명도 제시해 놓았다.먼저 再建章의

경우 ‘ㄱ’～ ‘ㅂ’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각각의 선법과 박자,장단

이 조금 씩 다르다.먼저 곡 전체의 시작부분인 再建章의 ‘ㄱ’은 무장단

4/4박자로 편종,편경,아쟁만으로 6마디를 이어가며 곡의 시작을 알린

다.

<악보 5>‘새나라’再建章 ‘ㄱ’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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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악보 5>에서 볼 수 있듯 南呂平調의 중심음인 南의 반복과 하

강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디의 장구의 기덕으로 곡 전체의 시작을 알린

다.이것은 마치 전통음악에서 ‘갈라치는 장단’과 비슷한 것으로 음악에

서 그 다음부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서 12/8로 시작되는 ‘ㄴ’은 작곡자의 특별한 장단 언급 없이 <악보

6>과 같은 4장단이 하나의 틀을 이루어 16마디동안 반복된다.

<악보 6>‘새나라’再建章 ‘ㄴ’장단

‘ㄴ’의 선법은 작곡자가 이미 南呂平調 기보해 놓았다.南呂平調에 해

당하는 5음 즉 㑲,應,太,姑,蕤의 5음을 골고루 사용하며,음계 外 음

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5음 음계 평조 특유의 평온함

을 나타내고 있다.물론 시작음은 姑이지만,종지에서는 㑲를 사용함으로

써 전통음악의 南呂平調 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이러한 南呂平

調의 경우 전통음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선법으로 김기수가 처음 시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악보 7>‘새나라’再建章 ‘ㄴ’姑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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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8>‘새나라’再建章 ‘ㄴ’南으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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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ㄷ’은 黃鍾平調로 되어있다.전통음악에서는 가곡에서 한곡

내에서 선법을 바꾸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는데,이와 같이 곡 내에서

선법이 변경되는 변조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다소 빠른 도드리풍 장단으

로 선법과 장단의 변화를 통해 再建章 분위기의 전환을 암시한다.

<악보 9>‘새나라’再建章 ‘ㄷ’南呂平調에서 黃鍾平調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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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ㄹ’은 앞서 빨라진 박자에 다소는 느려지지만 타령장단을 통

한 경쾌한 분위기로 12/8박자를 사용하며 ‘ㄷ’으로 전환된 再建章의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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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악보 10>‘새나라’再建章 ‘ㄹ’타령장단

위의 <악보 10>에서와 같이 처음 첫마디는 기본 타령장단을 유지하지

만 두 번째,마디와 네 번째 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씩 변화를 주어

장단을 진행한다.

선법은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黃鍾平調로 기록되어 있다.하지만

시작음은 仲이며,종지 역시 仲으로 끝나,仲呂平調의 느낌을 주고는 있

다.하지만,음계 외 음은 사용하지 않는 黃,太,仲,林,南의 5음 음계

黃鍾平調이다.

<악보 11>‘새나라’再建章 ‘ㄹ’仲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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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새나라’再建章 ‘ㄹ’仲으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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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은 仲呂平調로 박자는 12/8박자로 앞서 ‘ㄷ’과 같지만,그 장단에 있

어 작곡자는 중중모리 장단이라 기록하였다.하지만 실제 사용된 장단을

살펴보면 굿거리장단과 비슷한 점이 많아,필자는 굿거리풍 중중모리 장

단으로 보겠다.

<악보 13>‘새나라’再建章 ‘ㅁ’굿거리풍 중중모리장단

仲呂平調인 만큼 仲,林,無,黃,太의 5음을 고루 사용하고 있으며,그

시작음과 종지음 역시 仲이다.다음으로 再建章의 마지막인 ‘ㅂ’은 ‘ㅁ’과

같은 빠르기의 12/8박자 타령장단으로 黃鍾平調 특유의 평온한 5음 음계

를 사용하 再建章을 마무리 한다.

<악보 14>‘새나라’再建章 ‘ㅂ’타령장단

다음으로 ‘새나라’의 2장인 躍進章은 앞서 밝혔듯이 총 5부분으로 ‘약

진’이라 함은 “힘차게 앞으로 뛰어나감50)”이란 의미이다.이러한 표제의

의미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리듬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다시 말

해 앞서 再建章이 분당 90박 → 40박 → 90박 → 60박 → 60박 → 60박

으로 각 부분의 빠르기를 진행시켜 나간 반면 躍進章은 분당 108박 →

50)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두산동아,2003),2001쪽.



-42-

108박 → 108박 → 108박 → 150박으로 극명하게 빠르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躍進章의 ‘ㄱ’역시 再建章의 ‘ㄱ’과 마찬가지로 각 악장의 서주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再建章의 ‘ㄱ’과는 달리 黃鍾平調로 시작하며,3/4박자이

다.

<악보 15>‘새나라’躍進章 ‘ㄱ’서주

다음으로 ‘ㄴ’은 9/8박자 세마치장단으로 선법은 黃鍾平調이다.하지만

그 시작은 仲음으로 시작하여,仲呂平調인 듯한 인상이지만 전체적 출현

음은 黃,太,仲,林,南의 5음 음계 황종평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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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6>‘새나라’躍進章 ‘ㄴ’仲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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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ㄷ’은 앞서 ‘ㄴ’과 마찬가지의 빠르기와 장단을 사용하지만,곡의

중심음이 林으로 바뀌어 진행된다.㑣,㑲,黃,太,姑의 5음 음계 임종평

조로 각 음들을 고루 사용하며,음계 외 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ㄹ’은 다시 黃鍾平調로 변조되며 장단과 박자 빠르기 모두

‘ㄷ’과 같다.躍進章의 마지막 부분인 ‘ㅁ’은 6/4박자로 작곡자는 중모리

타령으로 기록해 놓았다.중모리 타령이라는 장단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

는 장단이지만,필자가 분석하기에 조금 느린 타령장단을 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하지만,필자가 보기에는 도드리장단에 가까운 형태로서 비교

적 빠른 속도의 6박 부분이다.

<악보 17>‘새나라’躍進章 ‘ㅁ’도드리장단

선법은 황종평조로 黃,太,仲,林,南의 5음 음계를 고루 사용하고 있

으나,시작음과 종지음이 林으로 특이하다.

<악보 18>‘새나라’躍進章 ‘ㅁ’林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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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새나라’躍進章 ‘ㅁ’林으로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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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나라’의 3장인 樂土章의 전체적인 선법은 黃鍾平調이다.

앞서 다른 부분은 黃鍾平調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음과 종지음이 黃이

아닌 경우를 더러 찾아 볼 수 있었는데,이와는 다르게 樂土章은 시작음

과 종지음이 모두 黃이며,전 부분에 걸쳐 黃,太,仲,林,南의 黃鍾平調

5음을 고루 사용한다.대신 각 부분별 장단이 다른데,먼저 첫 번째 부분

인 ‘ㄱ’의 경우 앞서 再建章과 躍進章의 ‘ㄱ’과 같이 악장의 서주에 해당

하므로 무장단 4/4박자다.하지만,<악보 20>에서와 같이 마지막에 기덕

을 연달아 넣으면서,이어질 부분의 장단이 빠른 장단임을 암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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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0>‘새나라’樂土章 ‘ㄱ’기덕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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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建章 躍進章 樂土章

부분 선법 장단 부분 선법 장단 부분 선법 장단

‘ㄱ’ 南呂平調 4/4 ‘ㄱ’ 黃鍾平調 3/4
‘ㄱ’ 黃鍾平調 4/4

‘ㄴ’ 〃 12/8
‘ㄴ’ 〃

9/8

세마치
‘ㄷ’ 黃鍾平調 6/4도드리

‘ㄴ’ 〃
4/4

굿거리
‘ㄷ’ 林鍾平調 〃

‘ㄹ’ 〃
12/8

타령
‘ㄹ’ 黃鍾平調 〃

‘ㅁ’ 仲呂平調

12/8

굿거리풍

중중모리 ‘ㄷ’ 〃
4/4

휘모리‘ㅁ’ 〃

6/4

도드리

(중모리타령)‘ㅂ’ 黃鍾平調
12/8

타령

<표 5>‘새나라’에 사용된 선법 및 장단

다음으로 이어지는 ‘ㄴ’은 4/4빠른 굿거리장단으로 곡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며,마지막 부분인 ‘ㄷ’은 4/4휘모리장단으로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악보 21>‘새나라’樂土章 ‘ㄴ’빠른 굿거리장단

<악보 22>‘새나라’樂土章 ‘ㄷ’휘모리장단

이상 ‘새나라’의 선법과 장단을 살펴보았다.‘새나라’는 각각의 중심음

은 다르지만 5음 음계 평조선법을 사용하며,장단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는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한다.또한 장단의 사용에 있어서 중간에 변형

장단을 전혀 쓰지 않고 각 부분별로 일관된 장단을 쓰는 점에서 전통음

악과 장단 쓰는 법이 같다.이상의 사용된 선법과 장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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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새하늘’의 선법과 장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새하늘’의 경

우 ‘새나라’와는 다르게 작곡자가 선법을 기록하지 않았다.또한 ‘새나라’

가 각 장별,부분별 그 중심음을 달리하여 변조를 시도하였다면,‘새하늘’

분석결과 곡 전체적으로 黃鍾平調를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선법의 사용

은 ‘새하늘’이라는 곡명에 잘 어우러져 黃鍾平調 특유의 유려하고 평온한

느낌을 내어주고 있다.

<악보 23>‘새하늘’序章 시작부분

<악보 23>에서도 알 수 있듯 黃,太,仲,林,南의 5음을 고루 사용해

黃鍾平調 임은 확실하나,시작음과 종지음은 각 장별로 각각 다르다.또

한 음계 외 음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이렇게 선법은 곡 전체적으

로 공통의 선법을 쓰는 반면 장단은 각 장별 부분별 각기 다른 장단을

사용한다.

먼저 곡 전체의 서주부분에 해당하는 序章은 앞의 5마디는 4/4의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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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시작하여 <악보 24>의 장단을 사용하는데,이는 명확한 장단이

라기보다 본 음악을 준비하는 장단형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4>‘새하늘’序章 준비형 장단

다음으로 初章은 12/8박자로 머리에 ‘활기있게’라고 명명한 만큼 그와

어울리는 자진타령장단으로 첫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악보 25>‘새하늘’初章 ‘ㄱ’자진타령장단

전체적으로 중간에 두 마디 정도 장구가 출현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하

지만 <악보 25>의 장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다음으로 初章 ‘ㄴ’은

4/4로 변박되기는 하지만,장단은 <악보 26>와 같이 자진타령장단을 사

용하고 있다.

<악보 26>‘새하늘’初章 ‘ㄴ’자진타령장단

이렇게 같은 장단을 사용하면서도 변박을 한 작곡자의 의도를 정확하

게 알 수는 없으나,♩.에서 ♩로 단위박을 축소함으로써 아래 <악보 2

7>와 같이 2분박과 3분박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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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7>‘새하늘’初章 ‘ㄴ’2분박,3분박 혼용

다음으로 初章의 마지막 부분인 ‘ㄷ’은 6/4로 바뀌며 대표적인 6박 장

단인 도드리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28>‘새하늘’初章 ‘ㄷ’도드리장단

도드리장단은 전체 ‘ㄷ’에서 변형장단 없이 반복되어 사용된다.다음으

로 貳章의 첫 부분인 ‘ㄱ’은 정해진 장단 없이 <악보 29>과 같이 장구의

궁편 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악보 29>‘새하늘’貳章 ‘ㄱ’제 1마디 ～ 4마디 장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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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ㄱ’의 중반이 넘어가면 <악보 30>과 같이 양청도드리장단의 변

형장단을 ‘ㄱ’의 종지까지 사용한다.

<악보 30>‘새하늘’貳章 ‘ㄱ’양청도드리변형장단

다음으로 ‘새하늘’貳章 ‘ㄴ’은 6/4도드리장단을 사용한다.앞서 살펴본

初章 ‘ㄴ’과 같은 장단을 사용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형장단 없이 같은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새하늘’貳章 ‘ㄷ’은 3/4박자인데,장단을 살펴보면 3/4박자 4

개가 모여 이루는 12박의 중모리장단을 사용한다.

<악보 31>‘새하늘’貳章 ‘ㄷ’4마디 12박 중모리장단

이러한 12박형 장단이 다른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형장단 없이 종

지까지 사용된다.마지막으로 ‘새하늘’의 參章은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악보 32>에서 볼 수 있듯이 6/4박자이지만 도드리장단이 아닌

굿거리장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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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분 세부구분 선법 박자 -장단

序章 ‘ㄱ’

黃鍾平調

4/4

初章

‘ㄱ’ 12/8-자진타령 장단

‘ㄴ’ 4/4-자진타령장단

‘ㄷ’ 6/4-도드리

貳章 ‘ㄱ’ 4/4-양청도드리(후반)

<표 6>‘새하늘’에 사용된 선법 및 장단

<악보 32>‘새하늘’參章 제 1～ 3마디 굿거리장단

이상 ‘새하늘’의 선법과 장단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선법은 전체적으

로 일관된 黃鍾平調를 사용하고 있으며,음계 外 음은 거의 사용하지 않

는다.부분별로 장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장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진타령장단,도드리장단,양청도드리장단 등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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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 새하늘

선법

전체적으로 5음음계 平調선법

전체적으로 5음음계 黃鍾平調선법
음계외음은 사용하지 않음

南呂平調의 사용

-전통음악에서 보이지 않는 시도
음계 外 음은 사용하지 않음

중심음을 이동하는 변조사용

‘새하늘’이 ‘새나라’에 비해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양상을 나타냄

장단

도드리,타령,세마치,휘모리 등 전통음

악 장단 사용.

자진타령,도드리,양청도드리,굿거리,중모

리 등 전통음악 장단 사용.

변형장단 거의 없음 변형장단 거의 없음

‘새나라’,‘새하늘’모두 전통음악과 장단사용법이 유사함

<표 7>‘새나라’와 ‘새하늘’의 선법 및 장단 비교

‘ㄴ’ 6/4-도드리

‘ㄷ’ 3/4-중모리(4마디 12박형)

參章 ‘ㄱ’ 6/4-굿거리

이상 선법과 장단을 살펴본 결과 선법에서는 ‘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전통음악의 평조 선법을 사용하였으며,도드리,타령,굿거리,세마치 등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의

경우 각 부분별로 그 중심음을 달리하여 변조를 사용한 반면,‘새하늘’의

경우 변조 없이 전체적으로 黃鍾平調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에 더 가

까운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단은 전통음악에서 사용하는 장단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특

히 변형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각 부분에서 일관된 장단을 반복

하여 사용하였다.이상의 선법 및 장단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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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나라’와 ‘새하늘’의 선법 및 장단은

전통음악과 유사하다.특히 선법의 경우 두 곡 모두 전통음악 중에서도

궁중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5음음계 平調를 사용한다.平調선법의 사용

은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의 전통음악교육을 받은 두 작곡가

로서는 당연한 선법 사용이라고 생각한다.더불어 그들이 주로 학습했던

궁중음악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곡 전체에 사용된 장

단 종류와 각 부분별로 한 종류의 장단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점 등은 작

곡가들의 출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선율 및 형식

다음으로 ‘새나라’와 ‘새하늘’의 선율과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다.먼저 두 악곡 모두 전체적인 형식은 전통음악에서의 ‘만․중․삭’의

형태와 같이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표

2>와 <표 3>참조)

다음으로 ‘새나라’의 경우 서양음악에서 악곡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인

동기선율은 찾아볼 수 없다51).다시 말해 어떠한 비슷한 선율이 모방되

고 확대되어 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전통음악에서와 비슷한 선율구성

을 가진다.주선율은 관악기인 소금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소금과 함께

퉁소,대금은 소금과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함께 주선율을 연주하

고 있으며,피리는 1과 2로 나뉘어 서로 다른 선율들을 연주하는데,특히

피리 2는 해금과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1)김기수의 작품에서 동기선율이 없는 것에 대해 이성천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그의 작품에서 주제나 주선율이 발견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전통음악

의 선율구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데 의미가 된다.”(이성천,｢현대국악감상

｣, 음악평론 제 7,8집(서울:한국음악평론가 협회,1994),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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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새나라’再建章 ‘ㄴ’악기군별 선율진행

이렇게 소금의 주선율과 관악기들이 주선율 뒷받침 하는 보조선율을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현악기들은 그 선율을 뒷받침 하는 역할52)을 한

다.특히나 아쟁은 주로 간단한 리듬에 주음만 연주하는 형태이고,양금,

가야금,거문고,비파는 같은 선율을 연주하여 하나의 악기군으로 선율을

이어나간다.

52)이성천,｢현대국악감상｣, 음악평론 제 7,8집(서울:한국음악평론가 협회,

1994),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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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새나라’再建章 ‘ㄹ’악기군별 선율진행

보통 <악보 34>와 같이 관악기군과 현악기군이 각각의 악기군으로 비

슷한 선율을 연주하는데,<악보 35>과 같이 피리1,2가 관악 선율이 아

닌 현악선율과 함께 진행되면서 독특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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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5>‘새나라’再建章 ‘ㅂ’악기군별 선율진행

또한 <악보 35>과 같이 운라가 현악기군(양금,가야금,거문고,비파)

와 같이 함께 동일한 선율을 연주하여,현악기군을 한층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躍進章의 경우 분주 위주로서 주선율을 담당하는 소금이 모

든 부분의 주요 선율을 연주하는 반면 躍進章의 ‘ㄴ’에서는 퉁소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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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리 1과 2가 각각 주선율을 주고 받는 식의 대화형으로 연주된다.

또한 주로 총주 외에는 휴지부가 많았던 현악기군은 ‘ㄴ’에서 전반적으로

휴지부 없이 연주하여 관악기와 같은 비중으로 곡의 선율을 이루어 나간

다.

<악보 36>‘새나라’躍進章 ‘ㄴ’총주



-60-

또한 ‘ㄴ’에서는 再建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율을 주고 받는 부분

이 나타난다.<악보 37>와 같이 ‘새나라’躍進章 ‘ㄴ’의 마지막 부분 즉

19마디 ～ 23마디에서 소금이 한 마디를 연주하면 나머지 관악기군과 현

악기 군이 마치 메기고 받는 것처럼 선율을 주고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7>‘새나라’躍進章 ‘ㄴ’메기고 받는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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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악기 간의 메기고 받는 형식은 악곡 전체에서 어렵지 않게 찾

아볼 수 있는데,이는 전통음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

인다.‘새나라’躍進章의 ‘ㄷ’의 후반부로 가면 다른 관악기는 연주하지

않고,피리 1과 2가 대화식으로 주선율을 이루며 해금과 아쟁의 악기군

은 피리 2의 선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또한 <악보 38>에서 볼 수 있

듯이 피리가 연주하는 대화식 주선율을 현악기군이 동일한 리듬과 선율

의 반복을 통해 뒷받침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38>‘새나라’躍進章 ‘ㄷ’현악기군 동일리듬과 선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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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새나라’躍進章의 ‘ㄹ’역시 총주보다는 분주에 그 초점이 맞

춰져 있으며,소금,대금,퉁소가 하나의 악기군으로 피리 1,2의 악기군

과 교대로 주선율을 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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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9>‘새나라’躍進章 ‘ㄹ’악기군별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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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악보　39>와 같이 주선율을 교대로 연주하는 관악기군과 별개

로 현악기군은 운라와 선율을 주고 받으며,각 악기 특색이 잘 드러난다.

이어 ‘새나라’躍進章의 마지막 부분인 ‘ㅁ’은 기존의 부분들과 다르게 대

금이 주선율을 연주하며 현악기 군은 ♩가 반복되는 간단한 리듬으로 주

선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악보 40>‘새나라’躍進章 ‘ㅁ’현악기군 단순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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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금의 주선율을 바탕으로 시작된 ‘새나라’躍進章 ‘ㅁ’은 차츰 다

른 관악기군과 그 주선율을 나누고 마침내 종지 부분에서는 편종,편경,

운라를 포함한 15종의 악기가 총주로 마무리 하며 躍進章을 마치고 있

다.

<악보 41>‘새나라’躍進章 ‘ㅁ’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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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의 마지막 장인 樂土章 역시 앞서 다른 악장과 마찬가지로 주

선율을 소금이 담당하고 있는데,기존의 앞부분에서 피리 1과 2가 같은

악기군으로 비슷한 선율을 연주했다면,樂土章의 ‘ㄴ’에서는 아래 <악보

42>과 같이 피리 1은 주선율인 소금과 함께 선율을 연주하고 피리 2는

현악기군과 같은 선율,리듬형으로 짝을 맞춰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악보 42>‘새나라’樂土章 ‘ㄴ’악기군별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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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樂土章 ‘ㄷ’은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빠른

속도의 휘모리장단을 사용하고 소금은 높은 음을 지속적으로 분다.소금

의 지속 고음은 다른 악기들의 선율을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휘모리장

단과 어우러져서 클라이막스인 ‘ㄷ’을 부각시킨다.또한 현악기 군은 ♩

음표 4박자의 반복되는 리듬으로 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악보 43>‘새나라’樂土章 ‘ㄷ’주선율과 현악기군 반복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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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작부분에서 관악기가 빠르게 세분화된 리듬의 선율로 이어져

나갔다면,뒷부분으로 가면서 소금은 높은 음을 지속적으로 내고,나머지

관악기 군은 현악기군과 같이 ♩의 4박 반복리듬형으로 곡을 진행해 나

간다.이와 함께 차츰 시가가 긴 음들을 배치시키며 현악기군의 반복리

듬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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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새나라’樂土章 ‘ㄷ’시가 긴음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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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樂土章 ‘ㄷ’중반부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앞서

躍進章의 ‘ㄴ’에서와 마찬가지로 퉁소와 대금,그리고 피리1과 2,양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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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거문고와 비파,운라가 마치 짝을 이루어 메기고 받는 듯한 선율

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악보 45>‘새나라’樂土章 ‘ㄷ’메기고 받는 선율진행

이상 <악보 45>을 거치며 소금이 주선율을 이어가며,다른 악기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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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메기고 받는 식의 반복적인 리듬을 반복하며 음악을 구성해 나가

고,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리듬이 세분화 되고 선율도 상행과 하강을 반

복하면서 곡의 마지막으로 나아간다.

<악보 46>‘새나라’樂土章 ‘ㄷ’상행과 하행 반복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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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연주되지 않았던 편경과 편종,운라가 함께 등장하여 양

금을 제외한 모든 악기의 총주가 등장하고 곡 전체가 마무리 된다.

<악보 47>‘새나라’樂土章 ‘ㄷ’총주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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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새나라’의 선율과 형식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새나라’는 동기선

율 없이 곡을 구성하며 주선율은 주로 소금이 담당하고 있으며,각 악기

들은 악기군을 이루며 주선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또한 소금이 주선율

을 쉬는 동안 대금이 주선율을 이어 나가며,피리 1,2와 다른 악기군들

의 대화식 선율 진행도 곳곳에서 보인다.전통음악에서는 피리가 주선율

을 연주하기에 소금의 주선율 진행은 전통음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

나,관악기가 주선율을 진행한다는 점은 같다.현악기는 ♩을 반복하는

리듬형에 반복하는 선율을 사용하여 주선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형식

은 전체적으로 느림-중간-빠름의 점점 빨라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음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과 연음형식을 사용한다.그리고 현악기군

에서 양청도드리와 비슷하게 진행한다.

다음으로 ‘새하늘’의 선율과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다.‘새하늘’역시 ‘새

나라’와 마찬가지로 동기선율이 없이 선율을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관악

기가 주선율을 연주한다.시작부분인 序章은 곡 전체의 서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당적이 林 → 潢(tr.)로 쭉 뻗어 시작 하며 뒤이어 16분음표의

빠른 하강으로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이러한 16분음표의 빠른

하강은 곡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序章은 전반적으로 순차

적 하강과 순차적 상행을 반복하며 마디를 이끌어 나가며,주선율을 담

당하는 관악 외에 현악에서는 규칙적으로 음정이 반복된다.특히 거문고

는 청을 반복적으로 삽입하고 가야금 역시 비슷한 음을 반복적으로 삽입

하여 관악이 연주하는 주선율을 받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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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8>‘새하늘’序章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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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악보 48>는 곡 전체의 서막을 알리는 부분으로 전 악기가 모두

비슷한 음정과 선율을 연주한다.이어 初章은 당적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있으며,12/8박자를 사용하는 만큼 3분박을 주로 사용한다.또한 사용리

듬에 있어서 ♪♩의 리듬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전통음악에서 꾸

밈음 같은 인상을 준다.이러한 리듬은 앞의 ♩♪와 더불어 ♩♪♪♩의

반복으로 初章 처음 이끌어 간다.

<악보 49>‘새하늘’初章 ‘ㄱ’♩♪♪♩반복 선율진행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선율은 당적이 담당하고 있으며,<악

보 49>에서와 같이 林-仲-太-仲의 선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또한

주로 인접진행으로 사용음역이 넓지 않으며,<악보 50>에서 볼 수 있듯

현악기군의 단순한 선율의 반복이 특징이다.

<악보 50>‘새하늘’初章 ‘ㄱ’현악기군 단순 선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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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初章 중반부가 되면 ♪♪♪의 리듬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악보 5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음-하나 위의 음-제음’,‘제음-하나 아

래 음-제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선율로 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선율 구성은 전통음악 중에서 관악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전통음악에서는 주로 그 앞뒤의 음을 짧은 시가로 연주하는

반면에 이 곡에서는 음의 시가를 같게 하고 반복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

다.

<악보 51>‘새하늘’初章 ‘ㄱ’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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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初章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주선율의 음역이 점점 높아지면서 8분

음표의 반복으로 初章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넘어간다.이후 크레센도

와 데크레센도를 반복하며♩♪♩♪리듬의 사용으로 곡을 정리하고,운라

를 사용함으로써 단락을 마무리 짓는 느낌을 자아낸다.

<악보 52>‘새하늘’初章 ‘ㄱ’후반 정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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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ㄴ’이 8분음표의 반복으로 3분박을 표현했다면 ‘ㄷ’은 주로 셋잇

단음표를 통해 3소박을 표현하고 있다.이는 ‘ㄴ’의 나타냄말인 ‘즐겁게’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리듬으로 보인다.

<악보 53>‘새하늘’初章 ‘ㄴ’3소박사용

<악보 53>에서 볼 수 있듯이 ‘ㄷ’초반은 셋잇단음표의 리듬으로 주로

이어져 나가는데 반해 마지막 부분에서는 16분음표의 반복으로 곡의 빠

르기를 진행한다.다음으로 시작되는 初章 세 번째 부분(이하 ‘ㄷ’)은 앞

서 ‘ㄱ’이 ‘활기있게’,‘ㄴ’이 ‘즐겁게’인 반면 Andantino(장엄하게)라는 나

타냄말을 통해 전체적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높은 음역의 당적이 주

선율을 이끌어 나가며,2분박의 8분음표를 주로 사용하며 간단한 리듬으

로 부분 전체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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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4>‘새하늘’初章 ‘ㄷ’제1～ 4마디 선율진행

앞서 부분의 시작과 끝에 주로 운라를 사용한 반면,‘ㄷ’은 시작부분에

서만 운라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운라 없는 총주로 그 부분을 마친다.

다음으로 ‘새하늘’貳章의 주선율은 앞부분과 같이 당적이 담당하며,

셋잇단음표 리듬과 빠른 16분음표 리듬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악보 55>‘새하늘’貳章 ‘ㄱ’빠른리듬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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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어지는 貳章의 ‘ㄴ’은 같은 貳章이라도 ‘ㄱ’과는 다른 분위

기로 서정적인 선율을 주로 사용한다.‘ㄴ’은 이전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

지로 대체로 총주로 연주되고 있긴 하지만,그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주선율 즉,당적의 휴지부가 나온다.단 몇 마디에 그치긴 하지만,이는

전통음악의 연음형식을 차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악보 56>‘새하늘’貳章 ‘ㄴ’당적 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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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악보 56>을 보면 당적이 쉬는 동안 대금 혹은 해금이 연주하여

연음형식과의 유사성을 보인다.전통음악의 연음형식과 다른 점이 있다

면,전통음악의 연음형식은 주선율을 담당하는 악기가 쉬는 동안 그 주

선율을 다른 악기들이 받아서 연주하는 형태인 것과 달리 이 곡에서의

연음형식은 단순히 주선율 연주 악기가 쉬는 부분일 뿐 다른 악기들이

주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參章은 가야금 거문고는 삼분박으로 ♪♪♪의 리듬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주선율을 뒷받침해주고 있고,거문고는 청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며,단순한 리듬형과 선율을 반복한다.

<악보 57>‘새하늘’參章 제 1～ 3마디 선율진행

지속적으로 같은 리듬꼴이 반복되다가 중반부분에서 16분음표를 빠르

게 반복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킨다.반면에 해금과 현악기들은 그대로

기존의 분위기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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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8>‘새하늘’參章 제 28～ 33마디 선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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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 새하늘

주선율 악기 소금 당적

선율구성

동기선율 없음

현악기는 간단한 리듬으로 보조선율

총주와 분주가 적절히 배치됨

동기선율 없음

현악기는 간단한 리듬으로 보조선율

총주위주의 곡 구성

형식

‘만․중․삭’의 느리게 시작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연음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연음형식

<표 8>‘새나라’와 ‘새하늘’의 선율 및 형식 비교

이상 ‘새하늘’의 선율과 형식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주선율은 주로 관

악기,그 중에서도 주로 당적이 맡고 있다.전체적으로 총주 위주의 곡으

로 주선율의 휴지부에는 다른 악기가 연주하기는 하나,연음형식처럼 주

선율을 이어받아 연주하지는 않고,각각 다른 선율을 연주한다.현악기는

간단한 선율의 반복으로 주선율을 뒷받침해준다.

‘새나라’와 ‘새하늘’의 선율과 형식을 악곡의 구성 순서대로 살펴본 결

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위와 같이 두 악곡 모두 주선율은 소금과 당적,즉 관악기가 담당하고

있다.물론 중간 중간 주선율 악기의 휴지부에서는 다른 악기가 주선율

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것에 있

어서는 변함이 없고 그것은 전통음악과 같다.

또한 서양음악이 동기선율을 바탕으로 그것을 모방 확대를 통해 곡을

구성해 나간다면,두 악곡모두 동기선율 없이 곡을 구성하고 있다.이는

전통음악과 같은 선율구성방식이다.현악기는 주로 간단한 리듬꼴의 반

복적인 선율로 주선율인 관악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가야금과 거문고

의 경우 ♩♩♩♩가 반복되는 간단한 리듬형에 단순한 선율이 반복적으

로 나타나며,양금과 비파도 비슷하다.두 악곡의 차이점이 있다면 ‘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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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총주와 분주가 골고루 사용되었지만,‘새하늘’이

곡 전체적으로 분주 없이 총주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양

상을 나타내었다.

형식은 두 악곡 모두 전통음악의 ‘만․중․삭’의 형식처럼 느리게 시작

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또한 곳곳에서 전통음악의

형식인 메기고 받는 형식과 연음형식이 보였다.두 곡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기고 받는 형식은 전통음악 중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메기

고 받는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새나라’와 ‘새하늘’은 모두 관현악곡이기

때문에 메기고 받는 형태가 악기군을 통해 표현된다.연음형식 역시 전

통음악의 경우 주선율 연주 악기가 쉬는 동안 다른 악기가 주선율을 받

는 형태를 보이지만 ‘새하늘’의 경우 주선율인 당적이 쉬더라도 다른 악

기들이 당적의 선율을 이어 받지는 않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상으로 ‘새나라’와 ‘새하늘’의 선율 및 형식을 살펴본 결과 악기편성,

선법 및 장단과 마찬가지로 전통음악과의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음악과 유사한 특징 역시 선법 및 장단에서 언급했듯이 그들

의 학습배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악기주법

본 장에서는 ‘새나라’와 ‘새하늘’에서 보이는 악기주법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전체적 악기주법은 전통음악과 유사하나,주목되는 악기주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전통음악 그 중에서도 양청도드

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법이다.이러한 주법은 곡의 전반에 걸쳐 현악

기에서 나타나며 주선율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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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9>‘새나라’樂土章 ‘ㄷ’양청도드리주법

이상 <악보 59>와 같이 양청도드리 주법은 ‘새나라’전체적으로 현악

기군인 가야금,거문고,비파에서 나타난다.양청도드리 주법은 ‘새하늘’

에도 등장한다.

<악보 60>‘새하늘’初章 ‘ㄱ’양청도드리주법

위의 <악보 60>는 ‘새하늘’에 나타난 양청도드리 주법으로 현악기 군

인 가야금,거문고,아쟁에서 모두 양청도드리 주법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통음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주법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현악기인 가야금에서는 두 음 혹은 세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화음

주법을 사용한다.화음주법이란 각각 다른 음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는 전통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법이다.이렇게 화음주

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화음이 발생하는데,이를 사용하는 것은 서양음악

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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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1>‘새나라’躍進章 ‘ㄷ’현악기 화음주법

이상 위와 같은 3도,6도의 화음은 기초적인 화음이라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악기 주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새나라’의 화음 사용은 가야금

외에도 양금과 비파에서도 보인다.

<악보 62>‘새나라’再建章 ‘ㄹ’현악기 화음주법

또한 ‘새하늘’에서도 <악보 6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야금 외에 아쟁에

서도 Pizz.주법에서 동시에 두 음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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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3>‘새하늘’貳章 ‘ㄱ’가야금,아쟁 화음주법

또한 <악보 64>에서와 같이 두음 외에 가야금에서 세 음을 동시에 연

주하면서 화음을 사용하는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악보 64>‘새하늘’參章 가야금 3음 화음주법

이상 살펴본 화음은 3도+5도,6도+2도 등 복잡한 화성이라기보다 단순

한 화음이다.이는 이후 한국 창작음악에서 화성을 사용하게 되는 기초

적인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또한 이러한 화음의 사용은 전통음악에서

는 볼 수 없는 가야금의 새로운 연주법으로 주법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아쟁에서는 전통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Pizz.주법이 사용된다.



-89-

<악보 65>‘새나라’再建章 ‘ㅁ’아쟁 Pizz.주법

<악보 66>‘새하늘’初章 ‘ㄷ’아쟁 Pizz.주법

관악기에서는 기존 전통음악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타카토 주법이 나타

난다.<악보 67>에서와 같이 앞부분은 대금을 사용하다가 뒤이어서 당

적이 한 마디동안 스타카토 주법을 쓰는데,이는 전통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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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 새하늘

기존주법 거문고의 양청도드리 주법

새로운 주법

현악기의 화음주법 -화음사용

아쟁의 Pizz.

관악기의 스타카토

<표 9>‘새나라’와 ‘새하늘’의 악기주법 비교

<악보 67>‘새하늘’貳章 ‘ㄷ’당적,대금 스타카토 주법

이러한 스타카토 주법은 같은 음정이 반복되거나 단조로운 선율진행에

서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 ‘새나라’와 ‘새하늘’의 악기주법을 살펴보았다.그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 <표 9>와 같다.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새나라’와 ‘새하늘’의 악기주법은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먼저 두 곡 모두 거문고에서 전통음악인 양청도드

리 주법이 보인다.주선율의 보조선율 역할을 하는 현악기군 중 특히 거

문고는 단순한 선율과 리듬을 반복한다.그 형태는 ‘청 +본음 +청 +

본음’을 반복하는 양청도드리 주법이며 이것은 곡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다음으로 가야금과 양금,아쟁,비파 등의 현악기에서 두음 혹은 세음

을 동시에 연주하는 화음주법이 사용된다.이는 곧 화음으로 연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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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에서 사용되는 복잡한 화성은 아니지만,이후 한국 창작음악에

서 화성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움직임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아쟁에서 Pizz.,주법,관악기의 스타카토 주법이

쓰인다.두 주법 모두 서양음악에서 볼 수 있는 주법으로 두 곡에서 고

루 쓰인다.

이상을 정리하면 두 악곡 모두 전통음악 주법인 양청도드리 주법을 사

용하며,현악기의 화음주법,아쟁의 Pizz,.관악기의 스타카토 주법이 사

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악기주법의 사용에서 양청도드리 주법

의 사용은 악기편성,선법 및 장단,선율과 형식에서 언급했듯이 김기수

와 이강덕의 학습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반면에 새로운

주법의 사용은 서양악기의 테크닉을 국악기에 도입함으로서 서양식 주법

을 모방하여,관현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5.김기수와 이강덕 초기 작품의 특징과 배경

앞서 김기수 작곡 ‘새나라’와 이강덕 작곡 ‘새하늘’의 전체를 개관하고,

악기편성,선법 및 장단,선율 및 형식,악기주법 등으로 나누어 분석,비

교 하였다.이를 통해 초기 작품의 특징을 크게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수용으로 나누어 정리하겠다.

먼저 전통음악의 수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음악을 구성하는 주요 요

소들은 전통음악과 유사하다.먼저 악기편성은 공통적으로 전통음악에서

보이는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있다.하지만 ‘새나라’가 편종,편경,

양금,비파 등이 더 첨가되어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에 더 가까

운 편성을 가진다.

선법은 ‘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전통음악의 평조 선법을 사용하여 궁

중음악과 유사한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의 경우 각 부분별로 그 중

심음을 달리하여 변조를 사용한 반면,‘새하늘’의 경우 변조 없이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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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黃鍾平調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양상을 나타내었

다.장단은 도드리,타령,굿거리,세마치 등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한다.

특히 변형장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각 부분에서 일관된 장단을 반

복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두 악곡 모두 주선율은 소금과 당적,즉 관악기가 담당하고

있다.물론 중간 중간 주선율 악기의 휴지부에서는 다른 악기가 주선율

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관악기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것에 있

어서는 변함이 없고,이것은 전통음악과 같다.또한 서양음악이 동기선율

을 바탕으로 그것을 모방 확대를 통해 곡을 구성해 나간다면,두 악곡모

두 동기선율 없이 곡을 구성하고 있다.이는 전통음악과 같은 선율구성

방식이다.가야금과 거문고의 경우 ♩♩♩♩가 반복되는 간단한 리듬형

에 단순한 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양금과 비파도 비슷하다.이러한

간단한 리듬꼴의 반복적인 선율로 주선율인 관악기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두 악곡의 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총주와 분주

가 골고루 사용되었지만,‘새하늘’이 곡 전체적으로 분주 없이 총주를 사

용함으로써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양상을 나타내었다.

형식은 두 악곡 모두 전통음악의 ‘만․중․삭’의 형식처럼 느리게 시작

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또한 곡 곳곳에서 전통음악

의 형식인 메기고 받는 형식과 연음형식이 보였다.두 곡 모두 메기고

받는 형식이 곳곳에서 보이는데,메기고 받는 형식이 주로 민요에서 보

이는 형식이라면,‘새나라’와 ‘새하늘’에서는 악기 간의 메기고 받는 식으

로 그 형식을 표현하였다.또한 주선율이 쉬는 동안 다른 악기가 주선율

을 받는 연음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요소의 사용은 두 작곡자가 공통

적으로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특히 중심음은 다르

지만,5음 음계 평조선법을 사용하는 점,동기선율 없이 악곡을 구성하는

점,변형장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은 전통음악 중에서도 궁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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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렇게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두 작

품의 공통점은 1960년대 이후 나오는 작곡자들과는 대별되는 것으로 전

통음악 교육을 받은 한국창작음악 1세대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양음악의 수용적 측면에서 작곡방식,악기주법 등에서 서

양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먼저 두 곡의 작곡 방식은 서양의 방식을 전면

적으로 수용하였다.문화적 맥락53)에서 봤을 때 기존의 전통음악이 ‘연주

가 음악’으로 악보는 있지만 시김새,주법 등의 즉흥성을 요구한다.전해

지는 악보 역시도 궁중음악을 제외하고는 구전심수로 전해오던 것을 후

에 채보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이러한 연주가의 즉흥성은 악보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표현들을 형성함으로서 연주가의 해석의 폭을 넓게

한다.산조의 경우 여러 사람에 의해 비슷한 장단의 가락이 전해지며,여

러 명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유파들을 형성하고 발전해왔다.이는 연주가

에 의한 작곡,즉 연주가 음악의 큰 예이다.

하지만,‘새나라’와 ‘새하늘’은 전형적인 ‘작곡가의 음악’으로 악보에 빠

르기,악상기호,주법 등을 명확히 명시하였다.이는 기존 연주가의 해석

과 즉흥성을 배제한 것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양음악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이는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된다.또한 김기수,이강덕 등의 초기 한국창작음악 작

곡가에 의한 ‘작곡가 음악’은 한국창작음악이 현재까지도 연주자의 해석

과 즉흥성을 배제한 채 발전되어온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

다.

악기주법은 ‘새나라’,‘새하늘’모두 전통음악의 주법을 사용함과 동시

에 새로운 주법을 사용하고 있어 전통음악의 수용과 서양음악의 수용을

보여준다.특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주법이 등장하는 것은 서양음악의

53)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의 ‘연주가 음악’과 ‘작곡가 음악’의 개념

은 앞서 언급된 이소영의 연구에서 차용한 것이다.(이소영,｢창작국악의 비평

적 논의를 위한 시론-창작국악 1세대 음악을 중심으로-｣, 낭만음악 58호낭

만음악사,2003),267～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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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서 기인한 것이다.서양음악의 관현악에서 각 악기간의 두드러지

는 장점을 국악에 흡수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음악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

법이 아닌 새로운 주법들을 사용하였다.현악기의 경우 전통음악에서는

주로 한음씩 번갈아 내는 주법을 사용하는데 반해,두 음 혹은 세 음을

동시에 내는 화음주법을 사용하였다.이러한 두 음 혹은 세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화음주법은 곧 화음으로 연결되며,이후 한국창작음악의 본격

적인 화성 도입에 있어 기초적인 움직임이다.아쟁의 Pizz.의 사용은 화

음주법으로 화음은 물론 비교적 낮고 무거운 음색을 가지는 아쟁으로 가

야금과 거문고의 음색을 보완하여,그 효과를 배가 시켰다.마지막으로

관악기의 스타카토 사용으로 곡 분위기 전환과 강조를 적절히 사용하였

다.

이상 두 작품의 특징을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수용적 측면에서 요약

해 보았다.각각의 구체적인 특징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작품에는 두 작

곡가의 공통적인 배경 즉,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이라

는 점이 두드러진다.특히 궁중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5음 음계 평조의

사용은 이후 나타나는 대학교육을 받은 작곡가들과는 많이 대별되는 모

습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5음 음계 평조선법에 충실하며 음계 외 음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 역시 전통음악과 비슷하다.

또한 새로운 주법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양청도드리와 같

은 기존의 전통음악을 그 재료로 사용하여 전통음악 주법을 주로 사용하

고,관악기가 주선율을 이루는 점,동기선율 없이 곡을 구성하는 점 등은

비록 서양의 방식으로 작곡하긴 하였지만,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두고자

한 그들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두 작품의 특징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창작음악의 모

습을 담고 있다.다시 말해 전통음악의 틀 속에서 새로운 작곡법과 주법

등을 도입하여,새로운 국악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이는 곧 전통음

악을 기반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1960년대 당시 한국창작음악의 모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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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이후의 작품활동에서 김기수와 이강덕 모두 다른 모습으로 발전

한다.이강덕의 경우 국악관현악에서 협주곡이라는 장르를 도입하고 완

성시켰다고 평가 될 정도로 다양한 협주곡들을 작곡하며,음악의 재료로

민속악을 많이 사용한다.김기수 역시 그가 속한 집단 즉,국립국악원을

주 무대로 활동한 만큼 주로 시대상을 담은 대규모의 관현악곡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70년대 이후 작품에서는 다소 서정적인 경향의 곡들도 많

이 볼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이들이 작곡을 처음 시작하여 한국창작음

악의 틀이 다져지기 시작하였을 때와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 그 이유일

것이며,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나오는 무수히 많은 대학 작곡과 출

신의 작곡가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적어도 한국창작음악이 발생하

였을 초창기에 김기수와 이강덕이 생각하는 한국창작음악의 모습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한국창작음악의 모

습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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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이상으로 김기수와 이강덕의 생애 및 작품 활동을 개괄하고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분석,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두

작곡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

전통음악은 물론이며 악리과를 통해 서양음악이론 및 음악사,그리고 작

곡법을 배웠다.이는 이들이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이지만 전통음악을 넘어서 새로운 창작음악을 만들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은 1962년에 발표된 작품

으로 작품의 표제어에서 당시의 시대상황과 작곡자의 동기를 엿볼 수 있

다.같은 시기에 발표된 두 작품은 작품의 표제에 모두 ‘새’라는 접두사

를 붙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려 하고 있으며,이는 당시 시

대상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 두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연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전체적 작품 개관을 살펴본 결과,‘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서양

음악에서 사용하는 오선기보법,나타냄말,악상기호를 사용하지만 구성은

전통음악과 비슷하다.전체적인 악곡구성은 ‘새나라’가 3장,‘새하늘’이 4

장으로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음악을 구성하는 부분은 모

두 3장으로 같다.이는 전통음악 중 시조에서 보이는 3장형식과 비슷하

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는 각 악장별로 재건장(再建章),약진장(躍

進章),낙토장(樂土章)의 악장명을 사용하여 전형적인 표제음악을 표방한

반면,‘새하늘’은 序章,初章,貳章,參章의 전통음악의 악장명을 사용하고

있다.악장명은 ‘새하늘’이 ‘새나라’에 비해 전통음악에 가깝다.

둘째,‘새나라’와 ‘새하늘’은 모두 전통음악에서 보이는 대규모 관현악

편성으로 되어있다.하지만 ‘새나라’가 편종,편경,양금,비파 등이 더 첨

가되어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에 더 가까운 편성을 가진다.

셋째,선법 및 장단은 전통음악의 것을 사용한다.공통적으로 ‘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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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하늘’모두 궁중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5음음계 평조선법을 사용

하고 있으며,도드리,타령,굿거리,세마치 등 전통음악 장단을 사용한

다.그러나 ‘새나라’의 경우 곡 전체가 평조선법이지만 각 부분별로 그

중심음을 仲呂,南呂 등으로 달리하여 변조를 사용한 반면,‘새하늘’의 경

우 변조 없이 곡 전체에 黃鍾平調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음악에 더 가까

운 양상을 나타내었다.

넷째,선율과 형식은 전통음악과 유사하다.선율은 ‘새나라’에서는 부분

별로 악기군의 분주가 보이지만,‘새하늘’의 경우 곡 전체적으로 총주를

사용하여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특징을 나타냈다.선율구성에 있어 두

악곡 모두 동기선율 없이 선율을 구성하며 주선율은 각각 관악기 즉,소

금과 당적이 연주하고 있어 전통음악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차이점이

있다면 ‘새나라’에서는 부분별로 악기군의 분주가 보이지만,‘새하늘’의

경우 곡 전체적으로 총주를 사용하여 전통음악에 더 가까운 특징을 나타

냈다.형식은 ‘새나라’와 ‘새하늘’모두 전체적으로 전통음악의 ‘만․중․

삭’과 같이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형식이 나타난다.또한 곳곳

에서 메기고 받는 형식,연음형식을 사용한다.

다섯째,악기주법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주법과 전통음악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주법이 보인다.먼저 기존의 주법 중 가야금,거문고 등

의 악기에서 기존의 전통음악인 양청도드리 주법이 쓰인다.반면 가야금,

거문고,아쟁,양금,비파 등 현악기에서 화음주법을 통해 화음이 사용되

며,아쟁의 Pizz.,관악기의 스타카토 등 전통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악기의 주법을 사용하였다.이는 서양음악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여섯째,분석 및 비교를 통한 두 작품의 특징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서양식 작곡법과 전통악기의 새로운 주법을 도입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는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으로서 두 작곡가

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악의 모습일 것이다.이는 곧 1960년대 당시 이들

이 추구하는 전통음악을 계승한 한국창작음악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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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새나라’와 ‘새하늘’은 모두 작곡자 개인의 의견과 더

불어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곡으로 공통적으로 기존의 전통음악에 서

양식 작곡법 및 기보법,그리고 새로운 주법이 도입하여 만들어진 곡이

다.특히 큰 틀에서 음악의 특징을 규정 짓는다고 볼 수 있는 선법,장단

그리고 악기편성은 전통음악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요소의 사용은 두 작곡자가 공통

적으로 전통음악,그 중에서도 궁중음악을 기본으로 하는 이왕직아악부

부설 아악부원양성소 출신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나아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1960년대 이후 나오는 작곡자들과는 대별되는 것으로 전통음악

교육을 받은 한국창작음악 1세대의 특징이다.

현재 한국 창작음악은 반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그 역사

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많은 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창작음악의 과거 작품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의 창작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다.본 연구에서 초기 한국창

작음악의 전체적인 특성이나 이후 대학교육을 받은 작곡자들의 작품들과

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하지만 김기수의 ‘새나라’와 이강덕의

‘새하늘’을 통해서 두 초기 한국창작음악 작곡가가 추구했던 새로운 국악

의 모습을 살펴보았다고 생각하며,이는 한국창작음악의 사조를 정리하

는데 있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본 연구를 계기로 대학교육을 받은

초기 한국창작음악 작곡가들과의 비교와 다른 세대들과의 비교 등을 바

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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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ResearchonEarly

KoreanContemporaryMusic

byKisuKim andKangdeokLee

-focusedonSymphonies

“SaeNaRa”and“SaeHaNeul”-

EungiKim

MajorinKoreanMusicology

TheGraduat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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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articleistodiscovertheattributesoftwo

orchestrasongs-“SaeNaRa”composedbyKisuKim,and“SaeHa

Neul”composedbyKangdeokLee-withcomparativeanalysisand

furth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Korean

contemporarymusic.Bothpieceswerewrittenin1962andpublished

in the same year on ‘Shin Gukak Bo’.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SaeNaRa”and“SaeHaNeul”thisstudyfocuseson

how eachpiecehasincorporatedtraditionalmusicandwhattypesof

new techniqueswereused.Theresultsareasfollows:

Firstly,“SaeNaRa”and“SaeHaNeul”werebothwrittenin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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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thosetitlesshow theatmosphereofthattimeandthemotivesof

thecomposers.Thosetwopieceswritteninthesameeraattempted

todistinguishthemselvesfrom thenorm byaddingaprefix“Sae”

(author'snote:Saemeansnew)whichissimilartotheatmosphere

ofthatperiod.

Secondly,lookingattheiroverallwork,“SaeNaRa”and“SaeHa

Neul”both use thestaffnotation,expression marks and musical

symbols used in western classicalmusic.However,the overall

structure,the modes and the rhythms are similar to Korean

traditionalmusic.

Thirdly,in regards to orchestration,they have a large scale

orchestrathatcanbefoundintraditionalmusic.Theonlydifference

between thetwopiecesisthat“SaeNaRa”includesPyeonjong,

Pyeongyeong,Yanggeum,Bipa,Tungso and Buk,which shows

similarorchestrationasJoseoncourtmusic.

Fourthly,themodesandrhythmsarethesameofthetraditional

music.Particularly,thecenternotein modesisdifferent,butthe

five-notescalePyeongjomodeisusedwhichappearsfrequentlyin

Joseoncourtmusic.Intermsofrhythms,traditionalrhythmicpatterns

areused whilemodified rhythmsarerarely used.“SaeHaNeul”

showsasimilarattributeastraditionalmusicsinceitdoesnotuse

anymodifiedrhythmscomparedto“SaeNaRa”

Fifthly,themelodyandtheform aresimilartotraditionalmusic.

Bothpiecesdonothaveamelodicmotifastraditionalmusic.Also,

thebamboowindinstruments,Sogeum andDangjuk,play themain

melody,which demonstrates the same instrumental use as in

traditionalmusic.Both“SaeNaRa”and“SaeHaNeul”haveaform

oftraditionalmusicthathasMan-Jung-Sak,whichstartsslo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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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faster.They use the call-and-response form and the

Yeoneum form as well.The difference is that “Sae Na Ra”

occasionallyshowsmelodicdivisionofinstruments,whereas“SaeHa

Neul”usestuttithroughoutthesonganddisplaysmoreresemblance

totraditionalmusic.

Sixthly,therearesomenew instrumentalplayingstylesthathave

neverbeenusedfortraditionalmusic.ForGayageum,Geomungoor

anyothersimilarinstruments,thetraditionalYangCheongDodeuri(It

is a type ofPungryu music in 4/6 time,generally played by

Gayageum,Geomungo,Daegeum,Haegeum,JanggoandYanggeum.)​

fingering isused.However,string instrumentssuchasGayageum,

Geomungo,Ajaeng,andBipaplaychordsbyusingthesimultaneous

playing style. Also, Ajaeng plays Pizz. and the bamboowind

instrumentsplaystaccato,whicharenotfoundintraditionalmusic.

Theseplayingstylescanbethoughtasaninfluencefrom western

music.

Tosummarize“SaeNaRa”and“SaeHaNeul”arethemusic

piecesthatintegratedboththecomposer'spersonalopinionandthe

atmosphereofthatperiod,writtenonthetraditionalmusicframewith

anestablishmentofwesterncomposingstyle,staffnotationaswell

asthenew playingtechniques.Inabroadsense,elementsthatdefine

musicalattributes such as modes,rhythms and orchestration are

similar to traditionalmusic.Especially,the way thatmelody is

structuredissimilartotraditionalmusic.

However,intermswithstructureandcomposingstyles,itseems

thatboth composersembracedwesternmusicinoverall,excluding

performer's interpretation and improvisation, which are 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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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edinKoreantraditionalmusic.Thiscanbeconsideredwhy

Korean contemporary music has developed without performer's

interpretation and improvisation untilnow.Thesearethecommon

attributes ofthe firstgeneration ofKorean contemporary music

composerswhoweretrainedwith traditionalmusiceducation,and

furthermore,theattributesoftheearlyKoreancontemporarymusic.

Keywords:KoreanContemporaryMusic,ShinGukakBo,

KiSuKim,GangDeokLee,SaeNaRa,SaeHa

Neul

StudentNumber:2010-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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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만년지곡 1940.11.9.

개천부 1952.7.

오월의 노래(이상노 시) 1962.5.

영원히 민족의 이름으로 1970.4.27.

물보라,꽃보라,빛보라(교향시) 1976.4.2.

중주

4중병주곡 세우영-자진비아래 1941.10.2.

관악 4중주 명단풍 1952.6.

대금 현금 병주｢낙화만강｣ 19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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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와 아쟁을 위한 중주곡 ｢다스름｣ 1972.4.2.

미친 듯 취한듯 1976.6.

관현악

고향소 1951.8.

정백혼 1952.3.

관현합주곡 송광복 1952.7.

합악곡 하원춘 1953.1.1.

합악 忠魂祭(진오기) 1953.4.

합악 회서양-다시돌아온 서울 1953.9.

파붕선-통일 1954.4.

관현악 합주곡 무제 1957.5.

신양즉흥곡 1961.1.3.

현충제례악-충령악 1961.6.5.

‘새나라’ 1962.8.

제악 선혈열사제례악 1963.10.25

새아침 1965.10.6.

마파람 1971.4.19.

고원의 자성-이란에서 1973.10.

전원만보서풍-불란서에서 1973.11.

※ 부 록

1.김기수의 작품목록

(본 작품목록은 신영순의 연구(1990)와 동양음악연구소의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

(1991)중 김기수의 작품목록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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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텔드마잘의 인상-파리 1973.12.

신개지 1974.12.21

사반세기-뿌리깊은나무 1976.4.15.

회행풍악 1977.12.20.

새마음 1978.7.

유림가,정석가,유구곡 1981.5.

노송나무 1981.12.

높은하늘 1982.9.

다롱지리 1982.9.

청사포 아침해 1984.11.

당굴 1985.8.

독주

대금독주곡 해월 1957.8.5.

가야금 독주 ｢향란｣ 1969.12.31.

대금독주곡 설죽 1970.1.6.

피리독주곡 가람 1970.2.

등롱 1978.11.29.

관악

취타곡 “신작로”“행군” 1961.6.3.

취타곡 “여명”“전진” 1961.6.4.

취타곡 “승리” 1961.6.7.

취타곡 탄탄 1975.6.29.

취타곡 승승 1982.8.16.

취타곡 양양 1982.8.16.

취타곡 훨훨․철철․쾅쾅 1982.9.11.

성악곡

대마루 108 1959.

대마루 66 1959.

고가신조(대마루 77) 1967.

속고가신조(대마루 99) 1976.

대마루 소곡집(높은하늘 외 77곡) 1976.

들럼노래,유림노래,비두로기 1981.5.6.

노송나무 1981.12.8.

무용극

음악

내마을의 전설 1955.5.

처용랑 1956.

영화음악 단종애사 1956.12.

무용음악

산제 1963.8.

영지 1963.8.

규중칠우쟁론기 1965.5.14.

만파식적 196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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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風․雨․晴) 1978.7.16.

합창 단심가 외 1966.12.27.

합주

허튼가락,세가락 1971.11.16.

칠백의 총제례악 1976.10.27.

무궁한 등불 1977.5.12.

창극
새판소리 창극 ｢춘향전 5막｣ 1972.

새판소리 강감찬 장군 1974.10.17.

한복가 이차돈전(이은상 시)외 123곡 197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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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형태 곡목 발표일

관현악

‘새하늘’ 1962.

다시찾은 빛 1962.

송춘곡 19625.

죽의 환상 1968.9.20.

염불주제에 의한 환상곡 1969.6.20.

원종성 1969.12.3.

귀향 1970.3.12.

합주곡 27번 1970.10.6.

소광호 1971.6.16.

합주곡 28번 1971.

합주곡 29번 1972.4.20.

산조 환상곡 1번 1972.6.22.

서운추 1972.

산조환상곡 2번 1973.

새당악 1973.10.3.

묘정새우 1975.6.26.

놀이터 1977.

태평성대 1979.

송구천 1985.

오륙도 1985.

이씨네변주곡(여민락주제에 의한) 1990.

천안삼거리 1991.

진도아리랑 1991.

한강수타령 1991.

강원도 아리랑 1991.

울산아가씨 1991.

대불 1991.

봄의 노래 1991.

한밭송가 1992.

고향춘 1994.

새벽 1994.

2.이강덕의 작품목록

(본 작품목록은 민의식의 연구(1999),강효진의 연구(2001),김윤희의 연구(2001)와 동

양음악연구소의 작곡가별 국악창작음악(1991)중 이강덕의 작품목록을 참고하여 재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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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가야금과 소금의 병주 1962.

가야금 3중주 1962.

세악

현악 사중주 1번 1969.9.9.

세악 제2번 1977.

가야금 3중주 1982.

서운 1990.

독주

가야금독주곡 ｢해조｣ 1969.12.3.

피리독주.황토제 1974.12.21.

風雲流月 -해금- 1979.11.16.

해금독주 -인산지수- 1985.

해금독주 -행운유월- 1992.

조곡 무용조곡 1970.11.4.

합주

가야금을 위한 합주곡 1974.

중대엽 1976.

잡처용 1976.

보허사 1977.

환상 합주곡 1980.12.3.

협주

아쟁을 위한 합주곡 1968.

독주가야금과 관현악 1970.

메나리조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 1970.

가야금독주와 합주 1971.

소금을 위한 협주곡 1971.

피리독주와 합주 1971.

해금산조를 위한 합주곡 1972.

가야금과 관현악 1972.

해금을 위한 합주곡 1973.

가야금 협주곡 1번 1975.

가야금 협주곡 2번 1975.5.21.

가야금 협주곡 3번 1976.

가야금 협주곡 4번 1977.

가야금 협주곡 5번 1978.

가야금 협주곡 6번 1979.

해금협주곡 2번 1979.

해금협주곡 3번 1980.

해금협주곡 4번 1980.

해금협주곡 5번 1981.

가야금협주곡 비단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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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독주를 위한 관현합주 1981.

대금 협주곡 2번 1981.

피리협주곡 2번 1981.

가야금협주곡 7번 1982.

피리협주곡 3번 1983.

해금협주곡 6번 1983.

거문고 협주곡 1번 1983.

피리협주곡 4번 1990.

가야금협주곡 9번 1991.

박상근류가야금산조를 위한 협주곡 1992.

해금협주곡 하늘곰2 1992.

대금협주곡 1번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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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기수의 ‘새나라’악보

(본 악보는  신국악보 1집(1962)에 수록된 ‘새나라’악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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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강덕의 ‘새하늘’악보

(본 악보는  신국악보 1집(1962)에 수록된 ‘새하늘’악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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